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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윤기를 더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열기

일상에 풍요로운 감성을 더해주는 다채로운 소품과 가구, 캐주얼한 패션까지 접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매장의 열기가 심상치 않다. 서울 시내 곳곳에 개성 넘치는 라이프

스타일 숍이 생겨나고 있는 것. 라이프스타일 편집 숍 센트럴포스트(www.central-

post.com)는 새 매장 ‘아뜰리에&프로젝트’를 오픈했다. 서울 압구정동 로

데오 본점과 현대백화점 키오스크에 이어 청담동에 문을 연 ‘아뜰리에&프

로젝트’ 매장은 이 브랜드 아트 디렉터인 김지은 실장의 2층집을 개조한 공

간이라 포근하고 정감 어린 느낌을 자아낸다. 전 세계에서 수집했다는 다양

한 리빙 소품과 빈티지 가구가 곳곳에 놓인 이 매장에는 요즘 밑창에서 달콤

한 향기가 나는 독특한 캐주얼화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페인 브랜드 빅토리

아 슈즈 같은 패션 아이템도 맵시 있게 진열돼 있다. 압구정 본점에는 세계

적인 러닝화 브랜드 브룩스 러닝의 헤리티지 컬렉션도 선보일 예정이다. 신사동 가로수길에는 온갖 리빙용품과 패션

까지 아우른 토종 브랜드 자주(Jaju)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마트의 ‘자연주의’를 전신으로 한 이 브랜드는 리뉴

얼 작업을 거쳐 새로 선보였다.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에 합리적인 가격대의 다양한 품목을 갖춘 가로수길 플래

그십 매장은 모객에 유리한 큰길에 자리 잡고 있다. 아기자기한 에코 백, 주부들이 개발 단계부터 참여했다는 키친웨

어, 편안한 디자인의 홈웨어, 간단한 수납 가구까지 갖추고 있다. 또 한국적인 문화 감성을 담은 의류, 가방, 식기 등

도 판매한다. 강남역 근처에는 일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니코앤드(Niko And) 1호점이 들어섰다. 2535 연령대의 

남녀를 주로 겨냥했다는 이 브랜드는 미니멀리즘이 특징인 일본 브랜드 무인양품과는 차별되는 스타일을 지녔다. 실

용적인 가구와 빈티지 감성의 인테리어 소품, 화려하지 않지만 멋스러운 의류와 가방 등 볼거리가 많다. 에디터 고성연

Jewel
CHANT A
CHARM
덴마크 코펜하겐의 작은 

공방에서 만든, 행운을 

의미하는 수많은 부적을 몸에 

지닐 수 있는특별한 참 컬렉션. 

Fashion 
REMARKABLE FACES 
변덕스럽기 그지없는 패션계에 영원한 승자는 없는 법. 런웨이의 피날레를 장식하다가도 다음 시즌엔 자취를 감추는가 

하면, 삐끗하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자리를 보전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시즌 콘셉트를 한 장의 이미지로 함축적으

로 표현하는 광고 캠페인 역시 마찬가지. 어제의 적은 오늘의 동지라는 말이 패션계에선 당연하게 여겨진다. 빅 브랜드

의 모델이 다음 시즌 경쟁사의 뮤즈로 등장하는 것은 흔한 일이니까. 2014 F/W 시즌 광고 캠페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겹치기 출연이 다반사다. 그야말로 ‘내가 제일 잘나가’를 외칠 만한 얼굴이 한눈에 요약되는 것. 그 선두 주자는 단연 카라 

델레바인. 2011 S/S 버버리 광고 캠페인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낯설었던 이 얼굴은 이제 모시기 바쁜 귀한 몸이 되었다. 

버버리는 물론이고 멀버리, DKNY, 라 펄라, 라거펠트의 총애를 받아 샤넬까지 접수했다. 또 하나의 영국 걸인 1990년

생 에디 캠벨의 성장도 만만치 않다. 새하얀 피부와 흑발이 대비를 이루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해낸 그녀가 등장한 광

고는 알렉산더 맥퀸, 휴고 보스, 보테가 베네타, 산드로 등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 다리아 워보이는 셀린느와 DVF, 

이큅먼트 등 하이 패션과 컨템퍼러리 브랜드를 넘나들며 여전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전성기를 누렸던 지젤 번천도 

이번 시즌을 기점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지젤의 파워풀한 카리스마는 발렌시아가를 비롯해 스튜어트 와이츠먼, 이자벨 

마랑, 소니아 리키엘의 흑백 필름에 담겨 있다. 이쯤 되면 내년 봄여름 컬렉션의 얼굴들이 궁금해진다. 애리조나 뮤즈, 

나탈리아 보디아노바의 재등장? 아니면 듣도 보도 못한 신인 모델들? 에디터 이예진

TAKE EYE CARE
푹 잤는데도 ‘피곤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하루가 다

르게 늘어가는 눈가의 잔주름과 안색을 칙칙하게 만드는 눈 밑 그늘이 당신을 피곤하

고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것. 피부가 가장 신경 쓰이는 건조한 가을, 코즈메틱 빅 브

랜드에서 더욱 진화하고 강력해진 아이 케어 신제품을 대거 출시한다. (아래부터 시

계 반대 방향으로) ‘라프레리 쎌루라 아이 에센스 플래티늄 래어’는 진귀하고 뛰어난 항

산화 성분인 플래티넘을 안정화된 콜로이드 형태로 함유한 아이 에센스. 피부의 전자

기적 균형을 완벽하게 유지시키고 타이트닝 효과를 부여해 눈가 피부를 보다 탄력 있

게 가꿔준다(15ml 45만8천원). ‘클라란스 엑스트라-퍼밍 아이크림’은 독보적인 식물

성 복합체 성분을 통해 주름과 눈 밑 지방, 다크서클에 모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토털 

아이 케어 제품. 눈가 트러블이 생기기 쉬운 부위에 빈틈없이 집중적으로 작용해 즉각

적이면서도 지속성이 뛰어난 효과를 자랑한다(15ml 7만5천원). ‘프레쉬 로즈 하이드

레이팅 아이 젤 크림’은 쿨링감이 느껴지는 독특한 젤 타입의 텍스처가 돋보이는 아이

크림으로, 다마스크 장미, 밤바라 땅콩, 오일 추출물 등을 함유해 눈가에 30시간 동안 

집중적인 수분을 공급하고 쿨링 효과가 지친 눈가를 산뜻하게 가꿔준다(15ml 5만9천

원대). ‘디올 캡쳐 토탈 아이 에센셜’은 가장 섬세하면서도 복잡한 부위인 눈가 세포 속 

독소를 제거해 주름, 잔주름, 부기, 다크서클 등 노화와 피로의 흔적을 완화하는 아이 

에센스(15ml 10만2천원). ‘샤넬 르 리프트 크렘 아이’는 독자 성분인 3.5-DA와 식물 

올리고 펩타이드를 함유해 세포 외 조직을 보호하고 얼굴 근육의 긴장을 증대시켜 눈

가의 탄력을 되찾아주는 아이크림. 흡수가 빠른 것은 물론 눈가에 편안함을 선사한다

(15g 13만원). 에디터 권유진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Beauty

Living

프랑스 오디오 브랜드 포칼, 매혹적인 소리를 전하다 

소리는 우리네 삶을 감싸는 주요한 힘이다. 그런 만큼 그토록 소중한 소리를 담는 ‘그릇’인 오디오 기기, 그

리고 그 아름다운 장치들을 포용하는 공간의 힘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소리 환경’을 갖춘 이상적인 공간

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들어섰다.  최근 신사동에 모습을 드러낸 프랑스 오디오 브랜드 포칼(Focal)의 628

㎡(1백90평)짜리 플래그십 스토어로, 국내 최대 규모의 오디오 스토어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이 브랜드 매

장 중 가장 크다고 한다.  단지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아니라 5개나 되는 세련되고 안락한 청음실에서 헤

드폰이나 휴대용 스피커부터 하이엔드 오디오까지 매우 다양한 가격대의 스피커를 만나볼 수 있는, 그래서 

보다 폭넓은 대중과 소통하기에 적합한 청음 공간이다. 1979년 프랑스 생에티엔에서 설립된 이래 줄곧 ‘메

이드 인 프랑스’를 고수해온 포칼은 다채롭고 풍부한 ‘소리 자원’을 자랑한다. ‘유토피아’ 라인을 비롯한 수억

원대 하이엔드 스피커를 제조하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보다 대중적인 가격대의 라이프스타일 오디오 라인, 

무선 기능을 확장하고 있는 홈 엔터테인먼트, 인지도 높은 카 오디오, 디자인과 성능을 겸비한 ‘스피릿 원’ 

헤드폰 등 폭넓은 제품군을 바탕으로 유럽은 물론이고 북미,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활기차게 위세를 더해나가고 있다.  소리에 의한 풍요로운 삶의 

변화를 엿보고 싶다면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라이프스타일 공간이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위한 대관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호 ‘쇼룸(Showroom)’ 기사에 담겨 있다.  문의 02-549-9081 에디터 고성연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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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가죽 스트링에 앤티크한 느낌의 참을 다양하게 매치했다. 

한복을 입은 전통 한국 각시 인형 모양의 참이 달려 있는 브레이슬릿. 선명한 아콰마린 컬러의 참 컬렉션. 각 1백만원대. 

판도라 클럽 멤버들만을 위한 한정판 클럽 참. 올해는 보석함 모양을 출시했다. 13만8천원. 모두 판도라. 에디터 배미진

에디 캠벨 카라 
델레바인

지젤 번천 

다리아 워보이 

INSIGHT

자주 

아뜰리에&프로젝트

니코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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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능력자 ‘투명 인간’을 기억하라  ‘빛’이 반짝이도록 뒷받침해주는 

투명 인간들의 가치를 기억하고, 그런 인재가 ‘조용히’ 만개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REMEMBER PEARL 여자만을 위한 주얼리인 진주, 여기에 머더오
브펄을 더한 순수한 주얼리 컬렉션. 

TIME FOR ELEGANCE 오직 여자만이 누릴 수 있는 드라마틱한 디
자인의 주얼리 워치 컬렉션.

BON VOYAGE 설레는 마음을 품고 떠나는 새로운 도시로의 여행. 
그 시작을 함께할 럭셔리 여권 케이스. 

DEEP&SOFT 낙엽의 빛깔이 화려한 계절, 여자의 얼굴도 아름답게 
물든다.

ENJOY, BLUES 블루 셔츠의 다양한 얼굴을 결정짓는 일곱 가지 타
이 스타일링을 준비했다. 

FREE STEPS 슬립온의 인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
은 자유로운 발걸음을 위한, 남자의 슬립온.  

BRILLIANT LEGACY ‘아름다운 옷은 아름다운 환경이 만든다’라는 
남다른 기업 철학은 1백 년이 지난 지금, 에르메네질도 제냐를 이탈리

아 신사복을 대변하는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었다. 

CHIC ON FALL 모던하고 클래식한 남자의 가을이 왔다. 

AUDACIOUS BEAUTY 올해 탄생 20주년을 맞은 뷰티 브랜드 나스
(NARS)는 아름다움의 정의로 조금 어렵지만 의미심장한, ‘대담한 아

름다움(audacious beauty)’을 이야기한다. 

SUPER ANTI-AGING 차오르는 탄력으로 주름줄기의 원인을 케어
하는 안티에이징 제품,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ULTIMATE POWER SERUM 시세이도의 신제품, ‘얼티뮨 파워 인

퓨징 컨센트레이트’가 있다면 어떠한 외부 자극에도 피부 스스로 맞서 

싸울 힘을 기를 수 있다.

JACKIE FOREVER 고급스러운 색상과 소재, 현대적인 디자인이 돋
보이는 ‘재키 소프트 백 컬렉션’. 

TECHNICAL SHADE 이번 시즌 레이밴은 독자적인 테크놀로지를 
담은 진보된 방식의 티타늄 아이웨어 컬렉션을 선보인다.

REFINED PERFECTION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여성
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럭셔리 클래식 셀렉트 숍, ‘트리니티(Trinity)’가 

주목받고 있다. 

UNCONSTRUCTED CLASSIC 아시아 최초이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픈하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볼리올리. 

GREAT MASTERPIECES 명품 브랜드에 역사가 왜 중요한지, 최
상의 퀄리티를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던, 몽블랑과의 특별한 여정. 

EDITOR’S PICK 신개념 에센스와 다채로운 향수, 에센셜 메이크업 
제품이 강세를 보이는 이달의 코즈메틱. 

SO NATURAL 1828년 이래 장인의 정성과 손길이 녹아든 역사를 이
어온 프랑스 수제 비누 브랜드, 랑팔라투르. 스타일을 입힌 위스키, 

시선을 탐하다 클래식한 전통에서 벗어나 모던한 감각을 지향하며 나

름의 혁신을 추구해온 임페리얼 보틀 디자인의 변천사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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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십시오. styl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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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토즈의 여성 컬렉션 크리

에이티브 디렉터 알레산드라 파키네티가 연출한

2014년 F/W 토즈의 광고 비주얼이다. 모델이 들

고 있는 가방은 지난 시즌부터 새롭게 소개하는 

‘디-큐브(D-Cube)’ 백. 이번 시즌에는 앙증맞은 

마이크로 사이즈와 체크무늬 버전도 출시되었다. 

문의 02-3438-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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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찌 1577-1921

키톤 02-6905-3787

톰 브라운 02-6905-3505

루이 비통 02-3432-1854

생로랑 02-6905-3924

폴 스미스 02-3447-0278

지방시 02-517-7560

무이 02-3446-8074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룩소티카 코리아 02-501-4436

보테가 베네타 02-6905-3791

10 꼬르소 꼬모 02-3018-1010

에르메네질도 제냐 02-518-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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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for him

체크, 페이즐리, 카무플라주, 도트 등 이번 시즌 더욱 풍성해진 

패턴 아이템. photographed by kim do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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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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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 체크 패턴과 펑키한 스터드의 
조화가 개성 있는 하이톱 스니커즈 

1백49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사슴
 모
티브

가 
새겨

진 

체크
 울
 모
자 
95
만원

 

톰 
브라
운.

레트로풍 프레임이 

돋보이는 클립온 

선글라스 40만원대 

조르지오 아르마니 

by 룩소티카 

코리아.

빈티지하게 처리한 버클과 가죽 꼬임 장식이 멋스러운 브레이슬릿 1백3만5천원 구찌.

미니멀한 디자인의 토리용 가죽 포트폴리오. 36X28cm, 2백90만원대 루이 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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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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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한
 깃털 

장식과
 

메탈 보
로 포인

트를 준
 

보타이
 38만

원 코
르시네

라베도
리 

by 1
0 꼬르

소 꼬
모.

익살스러운 파인애플 해골 패턴을 프린트한 백팩. 31X40cm, 가격 미정 생로랑.

체크 패턴 리버서블 울 코트 가격 

미정 에르메네질도 제냐 꾸띄르 

컬렉션 by 스테파노 필라티.

강렬한 사슴 패턴이 눈에 

띄는 스웨트셔츠 60만원대 

요시오 쿠보 by 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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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러운 뱀가죽 

소재의 홀스빗 버클 

숄더백. 27X20cm, 

3백90만원대 구찌.

태슬 장식과 원석이 조화를 

이루는 브레이슬릿 15만원 

미네타니 by 10 꼬르소 꼬모.
골드 메탈 장식의 

가죽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끌로에.

럭셔리한 골드 컬러로 마블링 

효과를 준 레트로풍 선글라스 

40만원대 돌체앤가바나 by 

룩소티카 코리아.

부드러운 텍스처가 느껴지는 빗살무늬 벨트 가격 미정 펜디.

플라워와 체크 패턴이 포인트인 니트 

가격 미정 비비안 웨스트우드.

미니멀하면서 볼
륨감 있

는 디
자인의 버

건디 지
갑 97

만원 마
틴 마

르지엘라.

화려하고 감각적인 카모 버터플라이 

스트랩 힐 1백16만원 발렌티노. 

Selectionfor her

화려해서 더욱 매력적인, 위트와 멋이 가득한 패턴 플레이. 
photographed by hong seung eun

룩소티카 코리아 02-501-4436

끌로에 02-6905-3670

10 꼬르소 꼬모 02-3018-1010

발렌티노 02-2015-4622

구찌 1577-1921

셀린느 02-540-0486

펜디 02-2056-9022

생로랑 02-6905-3924

토즈 02-3438-6008

에르메스 02-544-7722

버버리 프로섬 02-3485-6536

피에르 아르디 02-310-5052

마틴 마르지엘라 02-6905-3676

비비안 웨스트우드 02-543-1713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컬러 

블록이 멋스러운 디-큐브 

백. 26.5cmX20cm, 

2백40만원대 토즈.

붓으로 슥슥 그린 듯한 

패턴이 인상적인 핸드 

프린티드 트렌치코트 

5백60만원 버버리 프로섬.

앤티크한 나뭇잎 

장식, 크
리스털, 

체인 등을 믹스해 

유니크한 드롭형 

이어링 가격 미정 

셀린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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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

강렬한 눈
 모

티브가 위
트 

있는 하
이힐 1백

5만
원 

피에르 아
르디.

« Dressage » chronograph 
in steel, silvered dial, 
mat alligator strap 

02 3448 0728

Her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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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는 자신을 굳이 드러내길 원하지 않고 우리 사회와 조직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중한 일꾼들이 있다. 

자기 PR이 강조되는 요즘 시대에 은은하게 빛나는 숨은 능력자들이다. 한 작가는 “진짜 전문가들은 스스로 그림자 속에 

숨어 있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중이 모르는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기여하는 인재를 가리켜 ‘투명 인간’이라 지칭하기도 했다. 

‘빛’이 반짝이도록 뒷받침해주는 투명 인간들의 가치를 기억하고, 그런 인재가 ‘조용히’ 만개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숨은 능력자 ‘투명 인간’을 기억하라 

소설가 성석제의 신작 <투명 인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되고 도태되어가는, 그래서 ‘없

는 사람’ 취급을 받는 한 남자의 비정한 현실을 다룬다. 한 언론사와 나눈 인터뷰 속 그의 표

현을 빌리자면 ‘존재가 초처럼 닳아버린 인물’을 그리고 싶었다고. 이 작품은 허버트 조지 웰

스의 SF 소설 <투명 인간>(1897)을 절로 떠올리게 한다. 인체에 화학 처리를 해 타인의 눈

에 보이지 않는 초인이 된다는 설정은 과학적 오류에 대한 지적도 받았다지만 착상 자체가 

기발한 데다 인간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문학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은 소설

이다. 무려 1세기도 더 전에 발표된 이 작품은 주인공이 자신의 ‘투명 파워’를 이용해 온갖 악

행을 저지르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소외된 인간의 고독을 다뤘다는 점에서는 성석제

의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맞닿는 맥락도 살짝 품고 있다.  

흥미로운 건 ‘투명 인간’이라 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연상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존재감이 별

로 없는, 사회나 조직에서 있으나 마나 한 취급을 받는 잉여 인간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런

데 인간에게는 분명 타인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데 대한 불안

감이 동시에 존재하며, 이렇게 상충된 감정들은 한 영혼 안에서 빈번히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 같다. 이러한 욕구들의 조합과 갈등의 강도에도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테고 말이

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인의 시선을 갈망하는 이들과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인정은 받되 화

려하게 주목받는 것은 원치 않는 이들도 있다. 최근 후자의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다룬 책이 

꽤 흥미롭게 다가온다. 뉴욕을 무대로 활동하는 작가이자 강연가인 데이비드 츠바이크가 집

필한 <Invisibles: The Power of Anonymous Work in an Age of Relentless Self-

Promotion>이란 작품이다. 

숨은 능력자들, 이 시대의 투명 인간들

우리 사회의 ‘숨은 능력자’에 초점을 맞추는 이 책은 그런 인재들을 가리켜 ‘투명 인간’이라 지

칭한다. 자신의 분야에서는 나름 빼어난 전문 역량을 갖췄지만 굳이 이름을 널리 알려 대중

의 눈길을 끌거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업계나 조직의 과도한 관심을 받길 꺼린다는 점에

서 얻은 별칭이다. 앞서 언급한 소설들이 풍기는 고전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존재감이 없어

서가 아닌 것이다. 너도나도 자기 PR을 극성스럽게 해대며, 그런 풍조를 옆에서 부추기는 

시대라지만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화려한 조명을 마다하며 자신이 할 일에만 묵묵히 집중하

는 탁월한 일꾼들이 더러 눈에 띄지 않는가? 실제로 츠바이크가 전 세계를 누비며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이런 투명 인간 유형의 사람들이 건축업계뿐만 아니라 실로 다양한 분야에 걸

쳐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대개 ‘간판’으로 부각되는 건축가의 그림자에 

가려 있지만 고도로 복잡하고 규모 있게 설계되는 건축물들의 토대를 다지는 필수적인 인력

인 구조 공학자, 저명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악기를 손보는 피아노 기술자, 스타 작가를 발

굴하는 출판사의 능력 있는 편집자, 이름을 앞에 내세우지 않지만 높은 수준의 감정이입으

로 필력을 휘두르는 대필 작가, 명품 향수를 만들어내는 조향사 등 그 면면이 꽤나 다채롭

다. 지위의 고하도 크게 상관없지만, 투명 인간 중에는 자기 분야에서 정상급에 자리하고 있

는 경우도 꽤 많다. 기업의 CEO라고 해도 미디어에 항시 노출되며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사

람도 있고, 유명세를 타는 데 대한 반감을 갖고 웬만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활동하는 사

람도 있지 않은가. 

타인의 ‘주목’이 아니라 지평 넓히는 ‘일’ 자체를 갈구한다

츠바이크가 세계적인 경영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소개한 대표적인 투명 인간의 예는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브랜드 네이밍과 아이덴티티(BI) 전문가로 활약했던, 지금은 고인이 

된 마이클 크로난(Michael Cronan)이란 인물이다. 아마존의 전자책 리더(reader)기에 ‘불

을 지피다, 자극하다’라는 뜻의 ‘킨들(Kindle)’이란 이름을 붙여주고 TV 프로그램을 녹화하

는 디지털 비디오 리코더의 상표명 티보(TiVo)을 만들어낸 크로난은 이처럼 뛰어난 작명 실

력으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인정받았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는 누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PR에 적극적이지도 않았다. 

이런 유형의 일꾼들에게 중요한 건 유명세가 아니라 ‘일을 즐기는 것’이고, ‘나’보다는 ‘우리’

를 강조하는 성향이 짙으므로 자신에게 쏟아지는 쓸데없는 관심은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여

긴다. 그렇다고 무작정 ‘인정’을 꺼리는 건 아니다. 츠바이크는 투명 인간들이 지닌 공통적인 

특징으로 자신이 책임을 지는 일을 진정으로 즐긴다는 점, 일 처리를 꼼꼼하게 하는 완벽주

의자 성향을 지녔다는 점, 그리고 인정에 대한 이중적인 욕구를 꼽았다. 남들의 집중적인 관

심을 받는 건 꺼릴지라도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고자 하는 감정이 공존하

는 ‘양가감정’을 품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여기서 ‘인정’이라는 단어에는 미묘하지만 중

요한 차이가 있다. 성과 덕분에 ‘자신’이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일’ 자체

로 얻는 내적 보상이야말로 이들이 원하는 ‘인정’의 증표라는 점에서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는 자신이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지평을 확장하고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받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보상책인 셈이다. 

내 짝을 찾아라, ‘빛과 소금’이 어우러진 파트너십의 미학

물론 이러한 ‘투명 인간적’ 성향은 상당 부분 타고나는 것이다. 세상에는 TV 스타나 영화배

우가 아니더라도 명성을 추구하고, 타인의 선망과 인정 없이는 크게 동기를 부여받지 못하

는 유형이 엄연히 존재하며, 그게 나쁜 것도 아니다. 능력치가 비슷한 경우, ‘빛’처럼 존재감

을 반짝이며 살다 가고픈데 ‘소금’처럼 묵묵히 무대 뒤를 지켜야 한다면 비극일 테니 말이다. 

게다가 그처럼 ‘빛’이 어울리는 이들도 소중한 존재다. 특히 역량과 매력이 뒷받침되는 인재

라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선사하는 롤모델이 될 정도로, 그야말로 반짝반짝 빛나기도 한

다. 하지만 기꺼이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투명 인간들은 반대로 빛을 못 받아도 개의치 

않거나, 오히려 일에 오롯이 몰입하도록 놔두지 않는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타인의 

관심과 찬사를 불편하게 느낀다. 이처럼 빛과 소금형 인재들이 잘만 어우러지면 세상을 변

화시킬 만큼 막강한 콤비가 탄생할 수 있다. 1984년부터 2005년까지 글로벌 기업 디즈니

의 회장이자 최고경영자(CEO)로서 공격적으로 성장을 주도했던 마이클 아이즈너는 자신의 

경험을 비롯해 그가 직접 취재하고 인터뷰한 동시대 위대한 리더들의 사례를 직접 녹여냄으

로써 절묘한 궁합을 자랑하는 파트너십의 순기능을 다룬 <Working Together>라는 책을 

남기기도 했다. 세계 최고의 투자가로 자리매김해온 워런 버핏과 그가 이끄는 투자회사 버

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이자 버핏의 단짝 사업 동지이며 ‘숨은 마법사’로 불리는 찰리 멍거,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완벽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듣는 빌, 멜린다 게이츠 부

부 등의 다채로운 얘기가 담겨 있다. 진정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협업의 미학이 기막히

게 작동하는 ‘파트너 조합’이 흥미로운 사례들이다.

위대한 성공의 밑바탕에는  환상의 짝궁들이 있었다

그중 저자인 아이즈너 회장의 경우 프랭크 웰스라는 소중한 파트너를 뒀는데, 그가 급작스

러운 헬기 사고로 사망하기 전까지 10년을 함께했다. 사실 원래는 둘이 디즈니의 공동 회장

직을 제의받았지만 아이즈너가 ‘단독’을 고집하자 웰스가 즉석에서 일인자 자리를 양보하고 

자신은 사장이자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았다고 한다. 워너 브라더스 사장 출신으로 그 

자신도 만만찮은 이력을 자랑했지만 아이즈너의 곁을 지키며 충실한 조력자 역할을 했던 웰

스. 그가 늘 자신의 지갑에 지니고 다니던 종이는 포천 쿠키 속에 들어 있던 쪽지였는데, 이

렇게 적혀 있었다고 한다. “겸손이야말로 최종적인 성취다.”  독불장군형 리더십으로 유명한 

아이즈너는 웰스와 같은 친구이자 파트너는 다시는 찾을 수 없었다고 고백하며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아무런 사심 없이 날 보호하고 후원하며, 내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과 함께 일한

다는 게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됐다. 우리는 1+1은 2보다 크다는 걸 배웠다.”  

이처럼 환상의 짝궁을 이룬 또 다른 사례로는 샤넬과 펜디의 수석 디자이너로 살아 있는 전

설로 통하는 칼 라거펠트와 종이책을 몹시도 사랑하는 출판업자 게르하르트 슈타이들이 있

다. 샤넬의 화보집과 다양한 출판 프로젝트를 통해 20년 넘게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는데, 

라거펠트는 자신의 감각을 예술적으로 담아낸 각종 출판물의 세계에 대해서는 슈타이들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작년 서울 대림미술관에서는 주로 빛에 가려져온 마에스트로 슈타이들

의 창작 세계를 조명하는 전시를 열기도 했다. 필자는 당시 그가 종이책을 제작해보려는 아

티스트나 사진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1일 워크숍을 참관한 적이 있다. 참가자들에게 그들

이 가진 ‘콘텐츠’에 가장 잘 어울린 만한 디자인에 대해 세심하게 조언해주느라 점심시간조차 

잊은 듯한 슈타이들의 모습이 몹시 인상적이었다. 결코 웃고 있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즐거

워 보였다고나 할까.

투명 인간에게서 본받아야 할 궁극의 장점은?

이 대목에서 지금은 고인이 된 영국의 세계적인 조각가 앤서니 카로 경의 조수 패트릭 커닝

엄이 떠오르는 건 아마도 ‘즐거움’이라는 공통된 속성 때문일 것이다. 용접 등 강철을 다루는 

솜씨가 일품인 테크니션인 커닝엄은 세속적인 잣대로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카로의 손발이 돼 역사에 남을 조각품을 빚어낸 ‘즐거운 투명 인간’이었다. 아

니, 일 자체를 사랑하는 장인의 혼을 지닌 투명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처럼 명랑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빛을 추구하는 이는 밤에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투명한 존재감에 자족하

고,일 자체를 목적이라고 여긴다면 아무래도 행복도가 높을 테니까. 사실 ‘빛’을 사랑하든, 

‘소금’을 지향하든, 저마다 이미 내재돼 있는 성향을 어쩌지는 못할 것이다. 스스로 투명 인

간을 선호한다고 해도 그 투명함의 정도도 제각각일 테고 말이다. 하지만 적어도 (가장 완성

형에 가까운) 투명 인간의 최대 장점은 누구나 기억해두고 닮아가려 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워런 버핏이 자신의 평생 조력자인 찰리 멍거를 두고 말했듯이, 그건 바로 ‘시기하는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버핏이 자신의 회사 주주들을 모아놓은 연례 회의에서 끄집어내

는, ‘7대 죄악’을 두고 한 설명에 잘 나와 있다. “모든 죄악은 잠깐이긴 해도 약간의 즐거움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시기심만은 예외죠.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늘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괴롭힐 뿐이지요.”    에디터 고성연일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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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추억의 보석으로 기억되었던 

진주가, 조개껍데기 속 광택이 

나는 아름다운 층을 분리해낸 머더오브펄과 

만나 화려한 시대를 연다. 여자만을 위한 

주얼리인 진주, 여기에 머더오브펄을 

더한 순수한 주얼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remember 
Pearl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지중해 남부 아라베스크 건축양

식에서 영감을 받은 인따르시오 네크리스와 링. 핑크 골드

에 머더오브펄로 기하학적 패턴을 완성했다. 네크리스 1천

만원대, 링 6백만원대 모두 불가리. 머더오브펄 소재를 주

얼리의 주류 소재로 끌어올린 의미 깊은 매직 알함브라 컬

렉션 이어링. 최상의 빛깔을 지닌 화이트 머더오브펄 소재

를 선택해 아름답게 배치했다.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남양 백접 진주와 흑접 진주를 음양의 개념을 반영한 듯 멋

지게 배치한 밸런스 유나이트 네크리스 2천만원대, 6mm 

아코야 진주와 최상급 0.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밸런

스 솔로 링 1천2백만원대, 진주를 일렬로 늘어놓은 18K 

화이트 골드 바의 균형이 아름다운 밸런스 네크리스 5백만

원대 모두 타사키. 부와 지혜, 다산의 상징인 뱀의 형상을 

그대로 표현한 세르펜티 브레이슬릿. 옐로 골드와 머더오

브펄로 우아하고 강렬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2천만원대 불

가리. 까르띠에가 새롭게 선보이는 시그너처 컬렉션 아뮬

레뜨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자개 패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매혹적인 원형 펜던트가 심플하고도 우아하다. 2백

만원대 까르띠에. 에디터 배미진

까르띠에 1566-7277 반클리프 아펠 02-3479-6032 

타사키 02-3461-5558  불가리 02-2056-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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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개로 만든 섬세한 다이얼, 화려한 다이아몬드 장식, 작은 곤충 모티브와 

유려한 곡선. 오직 여자만이 누릴 수 있는 드라마틱한 디자인의 

주얼리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Time 
for elegance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블랑팡 우먼 오프 센터 아워 이미 1930년대에 여성 컴플리케이

션 워치를 선보였을 만큼 여성 워치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한 블랑팡의 여성 워치. 중심에서 벗어

난 시침과 분침, 은하수를 수놓은 듯한 다이아몬드 세팅, 섬세하게 세공한 머더오브펄 다이얼은 

디자인 밸런스가 완벽하다. 3천8백만원대. 문의 02-6905-3367 

제니스 스타 오픈 무브먼트를 볼 수 있도록 화려한 하트 모양의 오픈형 케이지를 더한 독특한 디

자인의 워치. 여성 워치임에도 브랜드를 대표하는 엘 프리메로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무브먼트

의 정교한 움직임을 통해 주얼리 워치 이상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짙은 네이비 컬러의 로마자 인

덱스와 유려한 곡선형 디자인의 케이스가 유니크하다. 1천4백만원대.  문의 02-3467-8733

샤넬 까멜리아 주얼리 워치 오픈워크 공법으로 브랜드를 상징하는 동백꽃을 형상화한, 여성미를 

극대화한 워치. 꽃잎 하나하나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마치 브레이슬릿 같다. 칵테일 드레스에

도 잘 어울릴 만한 화려한 디자인의 워치. 8천5백만원대. 문의 02-3442-0962

오메가 레이디매틱 기계식 여성 워치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오메가의 대표적인 여성 워치 컬

렉션. 레이디와 오토매틱의 합성어인 레이디매틱이라 이름 지을 만큼 여성 워치 컬렉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원형의 정직한 디자인에 흩뿌리듯 스노 세팅한 다이아몬드가 환상적이

다. 케이스 옆면에는 물결을 형상화한 웨이브 패턴과 세라믹 링이 은근한 멋을 드러낸다. 1천8

백만원대. 문의 02-511-5797

브레게 레인드 네이플 까메오 컬렉션 까메오 작업으로 해바라기를 정교하게 묘사한 레인드 네이

플 까메오 8958BB 컬렉션. 머더오브펄 소재로 해바라기 문양을 조각, 예술성을 더해 소장 가

치가 높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바라기 대신 초상화 등 원하는 문양을 수작업으로 제작할 수 있

다. 달걀형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했다. 8천만원대. 문의 02-3438-6218

까르띠에 애니멀 서커스 드 까르띠에 비틀즈 데코 워치 에나멜로 완성한 무당벌레가 살아 있는 

듯 생명력이 느껴지는 하이 주얼리 워치. 브랜드의 시그너처인 오키드까지 세밀하게 묘사했다. 

아틀리에에서 장인들이 1천5백 시간 이상 작업해 오직 1백50개 한정으로 완성했다. 6백23개의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5.7캐럿을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1566-7277

까르띠에 베누아 S 워치 획기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 까르띠에의 리브르 컬렉션 중 최근에 선보

인 베누아 S 워치. 욕조 모양의 베누아 워치를 과감하게 곡선으로 왜곡한 화려한 디자인이 손목

을 감싼다. 화이트 다이얼에 마치 물에 풀어진 듯 기하학적인 다이얼과 로마자, 다이아몬드를 파

베 세팅한 다이얼에 메캐니컬 무브먼트를 장착해 완성도가 높다. 7천1백만원대. 에디터 배미진 

18 그레이스워치.indd   40 2014-09-04   오후 6:29:43

BALLY_STYLE_CHOSUN_SP.pdf   1   14. 08. 14   오후 6:01



40 * STYLE CHOSUN  201206

설레는 마음을 품고 떠나는 새로운 도시로의 

여행. 그 시작을 함께할 럭셔리 여권 케이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bon Voyage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견고한 소재와 고급스러운 컬러, 다양한 수납공간으로 지갑과 여권 케이스의 기능을 겸

비한 여권 지갑 가격 미정 발렉스트라. 새하얀 캔버스처럼 깨끗하고 심플한 장지갑 & 여권 케이스 세트 68만원 프라

다. 빈티지하게 처리한 가죽이 멋스러운 블랙 컬러 여권 케이스 70만원대 벨루티. 이니셜을 새길 수 있어 더욱 특별한 

모노그램 여권 케이스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브랜드 고유의 패턴이 눈에 띄는 그린 컬러 여권 케이스 88만원 고야드. 

세련된 딥 그린 컬러의 소가죽 여권 케이스 98만원 브리오니. 브랜드 시그너처인 위빙 양가죽으로 만든 럭셔리한 여

권 케이스 44만5천원 보테가 베네타. 경쾌한 스트라이프 패턴을 더한 소가죽 여권 케이스 48만원 톰 브라운. 미니멀

한 블랙 케이스에 브랜드 로고로 심플하게 장식한 블랙 여권 케이스 70만원대 생로랑. 에디터 권유진

발렉스트라 02-3438-6196 프라다 02-3218-5331 벨루티 02-547-1895 루이 비통 02-3432-1854 고야드 

02-3448-4778 브리오니 02-6905-3760 보테가 베네타 02-6905-3791 톰 브라운 02-6905-3505 생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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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고 지적이며 세련된 인상을 주기에 더없이 

좋은 블루. 솔리드 컬러는 물론 스트라이프, 

체크, 도트 등 어떤 무늬든 푸른빛이 도는 

셔츠는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에센셜 

아이템이다. 블루 셔츠의 다양한 얼굴을 

결정짓는 일곱 가지 타이 스타일링을 준비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enjoy, 
Blues 

(맨 윗줄부터 차례대로) 톤 다운된 블루 체크에는 

화려한 꽃무늬 타이로 산뜻한 포인트를 더할 것. 

체크 셔츠 93만원, 타이 43만원 모두 키톤. 채도 

높은 블루 스트라이프 셔츠는 클래식하게 완성하

자. 스트라이프 셔츠 63만원 랄프 로렌 퍼플 라벨. 

실크 타이 21만8천원 랄프 로렌 블랙 라벨. 코발트 

블루 글렌 체크 셔츠에는 톤온톤 컬러의 니트 타이

가 경쾌함을 배가한다. 리넨 체크 셔츠 80만원, 니

트 타이 28만원 모두 톰 포드. 짙은 네이비 타이는 

옵티컬 셔츠마저 차분하게 눌러준다. 패턴 셔츠 37

만원, 실크 타이 19만원 모두 폴 스미스. 여린 베

이비 블루에는 강렬한 컬러의 타이를 매치해볼 것. 

스트레치 셔츠 50만원대 프라다. 레드 타이 29만

원 생로랑. 라펠과 몸판이 다른 셔츠에는 개성 있

는 타이로 과감하게 연출해보자. 셔츠 59만원, 타

이 47만원 모두 랑방 옴므. 더블 스트라이프 셔츠

에 맨, 톤 다운된 핑크 실크 타이는 인상을 화사하

게 밝혀준다. 셔츠 1백6만3천원 에르메네질도 제

냐. 실크 타이 20만원대 에르메스. 에디터 이예진 

키톤 02-6905-3787 랄프 로렌 02-545-

8200 톰 포드 02-6905-3640 폴 스미스 02-

3447-0278 프라다 02-6905-3782 생로랑 

02-6905-3924 랑방 옴므 02-3438-6254 에

르메네질도 제냐 02-6905-4790 에르메스 02-

544-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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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터 차례대로) 스웨이드 소재의 네이비 컬러 슬립온 53만원 프

라다. 실내화를 연상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화이트 슬립온에 형광색

으로 포인트를 줬다. 38만8천원 스톤아일랜드. 물감이 번진 듯한 

프린트가 인상적인 투박한 슬립온 49만원 MSGM by 무이 로프

트. 그림 같은 선명한 컬러가 인상적인 슬립온 24만원 유니폼 익스

페리먼트 by 에쿠르. 앞코와 뒤축에 고무를 두껍게 덧댄 블루 컬러 

슬립온 39만원 겐조. 블랙 & 화이트 베이비 캣 프린트 슬립온 52

만원 생로랑. 신발 안쪽을 형광색으로 처리해 산뜻한 느낌을 주는 

해골 프린트 슬립온 75만원 필립 플레인. 카무플라주 프린트를 빈

티지하게 해석한 슬립온 1백8만원 주세페 자노티. 에디터 이예진  

프라다 02-3218-5331 스톤아일랜드 02-3438-3635 무이 로

프트 02-3446-8074 에쿠르 02-545-7750 겐조 02-6905-

3523 생로랑 02-3479-1414 필립 플레인 02-544-9132 주

세페 자노티 02-543-1937 

Free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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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립온의 인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자유로운 

발걸음을 위한, 남자의 슬립온.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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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lliant Legacy
이탈리아 북부 비엘라 지역의 작은 마을 트리베로(Trivero)는 

에르메네질도 제냐의 철학과 비전을 보여주는 풍부한 유산을 품고 

있다. ‘아름다운 옷은 아름다운 환경이 만든다’라는 남다른 기업 

철학은 1백 년이 지난 지금, 에르메네질도 제냐를 이탈리아 신사복을 

대변하는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었다. 

이탈리아 수트 브랜드의 장기적인 비전과 철학 
밀라노 두오모에서 약 2시간. 북부로 향하는 외곽 도로를 따라 굽이굽이 좁은 산길을 오르면 알프스 산

맥에 둘러싸인 트리베로(Trivero)에 당도한다. 잘 가꾼 숲과 울창한 나무가 일구어낸 고즈넉한 풍경, 한

가롭게 지저귀는 새소리와 풋풋한 풀 내음이 자연 속 휴식처를 연상시킬 만큼 평화로운 작은 마을. 비

엘라 시 인근에 위치한 이곳은 에르메네질도 제냐가 태어나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방직 회사를 설립한 

곳이다. 이탈리아 최고급 남성복 브랜드의 대명사이자 1조원을 훌쩍넘는 매출(2013년 기준)을 기록하

는 데는 반드시 연유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안고 트리베로 트립에 동행했다. 1백 년 전만 해도 낙후

된 고지대였던 트리베로는 에르메네질도 제냐의 장기적인 비전 아래 새로운 산업 지대로 완전히 탈바

꿈했다. 변화의 시초는 1910년, 제냐의 핵심으로 꼽히는 패브릭 팩토리 ‘라니피치오 제냐’를 설립하면

서 비롯했다. ‘아름다운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옷을 만드는 직원들의 행복과 아름다운 주변 환경이 바탕

이 되어야 한다’라는 제냐의 믿음은 지역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1930년대 초반부터 마을 회관과 도서관

을 세우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영화관과 병원, 수영장 등을 만들기 시작했다. 여기에 트리베로와 해

발 1500m에 위치한 관광 리조트인 비엘몬테를 연결하는 14km 거리에 ‘파노라미카 제냐’ 도로를 닦았

다. 공장에서 근무하던 마을 주민들과 관광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1993년에는 100㎢ 땅에 사람과 자연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산악 지역

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녹지 조성 프로젝트의 일환인 ‘오아시 제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여전히 수익

의 3% 이상을 환경 보호와 지역 공동체에 지원하며, 재능있는 젊은이들을 후원하는 ‘제냐 창업자 장학금

(Ermenegildo Zegna Founders Scholarship)’에 할당하고 있는 것이다. 에르메네질도 제냐의 철

학은 트리베로 지역사회와 자연환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 세계를 돌보고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국

제적인 사회 공헌 활동으로 확장한 것이다. 본격적인 활동은 ‘제냐 재단’이라는 이름 아래 환경과 문화 자

원의 보존과 개선 지원, 이탈리아와 다른 국가의 지속 가능 발전 지원, 의학과 학술 연구 지원, 젊은 세

대에 대한 교육 지원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최상의 원단을 향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최상급 원단의 대명사로 에르메네질도 제냐를 꼽는 이유는 남다른 시작 때문이다. 라

니피치오 제냐에서는 1910년대 초부터 낡은 프랑스식 직조기를 모두 새로운 영국식 

기계로 바꿨다. 모든 옷은 최상의 원자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

이다. 원단 가장자리에 ‘에르메네질도 제냐’를 새겨 품질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방

식을 1930년부터 지금까지 고수한다. 개인 테일러 숍에서 맞춤 수트를 제작할 때 ‘제

냐 원단’이라고 하면 상위 등급의 높은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라니피치오 제냐에서는 

원사를 뽑아 색을 입히고 직조해 가공하는 수십 단계를 거쳐 하나의 원단을 완성하기

까지 일련의 과정을 공개했다. 원료 수급부터 마무리까지 생산의 모든 과정을 독자적

으로 컨트롤하는 시스템은 제냐만이 갖고 있는 자산이다. 최첨단 레이저 기술로 직물

의 흠집을 찾아내지만 품질 검사와 흠집을 복구하는 작업을 모두 손으로 하는 전통 방

식을 고수하고 있다. 방직 기계의 움직임에 주목하다 보니 스테파노 필라티가 진행한 

제냐의 첫 번째 컬렉션이 떠올랐다. 공장에서 들리는 반복적인 리듬을 런웨이의 배경

음악으로 차용한 것은 제냐를 이루는 근간에 그만큼 집중했다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제냐뿐만 아니라 유명 패션 하우스에서도 제냐의 원단을 가져다 쓰기에 1년에 무려 2

백만 미터가 넘는 패브릭을 이곳에서 생산한다. 이에 더해 더 가볍고, 부드러우며, 기

능적으로 진보한 기술력을 접목해 패브릭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에르메네질도 제냐의 역사와 발자취가 담긴 카사 제냐 
1백여 년 넘게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에르메네질도 제냐의 아들 알도 제냐와 안젤로 제냐는 제냐의 역사

와 전통, 문화유산을 계승하기 위해 트리베로에 ‘카사 제냐(Casa Zegna)’를 설립했다. 제냐의 방직 공

장이 내려다보이는 이 건물은 제냐의 박물관이자 문화센터 역할을 한다. 카사 제냐에서는 브랜드를 구분 

짓는 특징인 원사와 원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 시즌 바뀌는 전시, 패션계에 혁명을 일으킨 아카이브 

컬렉션까지 만날 수 있다. 현재 1층 전시실 ‘하비투스제냐(Habituszegna)’는 원료를 고르고 제품을 생

산하는 과정부터 회사의 철학과 사회 공헌 활동까지, 제냐 그룹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다양한 설치미술 

작품으로 구성한 여러 개의 기둥과 벽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접 촉감을 느껴볼 수 있는 키드 모 헤어와 

원사의 두께와 무게가 계속해서 진화하는 공간도 흥미로웠다. 11.1미크론 두께의 혁신적인 패브릭(인

간의 머리카락 두께가 50~60미크론임을 감안할 때 무척 얇은 두께)만 보더라도 놀라운 기술적 성과를 

느낄 수 있다. 남성복 최초의 실크 수트, 제냐 울 트로피의 발자취, 1960~70년대 제냐와 패션계의 동

향을 담은 전시실 등등. 위층으로 올라가면 세대를 이어온 각종 문서와 사진, 기술 도면, 수만 개의 스와

치, 거래 내역, 일기 등의 자료가 놀랍도록 훌륭하게 보존되어 있다.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는 새로운 컬렉션을 위한 아이디어가 샘솟을 수밖에. 기쁜 소식은 카사 제냐는 관광객들도 둘러볼 수 있

다는 점이다.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사전 예약한 이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제냐 재단, 오아시 제냐 프로젝트, 파노라미카 제냐…. 에르메네질도 제냐는 남성복 브랜드가 사회에 공

헌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 단기적인 수익을 내기에 급급한 패션 기업과는 달리 제

품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완성도를 추구하고, 거기에는 나눔과 공존의 가치가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오

랜 역사가 현재와 미래를 대변한다면 이탈리아 최고의 남성복 브랜드로서 에르메네질도 제냐가 지닌 최

고의 명성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에디터 이예진(트리베로 현지 취재) 

1

6 7

 1 1백여 년간 축적한 훌륭한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 트리베로에 설립한 제냐의 박물관이자 
문화센터, 카사 제냐. 피에트로 포르치나이(Pietro Porcinai)가 설계한 아름다운 유리 

온실로 이루어져 있다. 2 기록 보관소에는 한 세기에 걸친 원단 샘플이 빠짐없이 보관되어 
있다. 3, 5 최고의 원단과 수트는 숙련된 장인의 손에서 탄생한다. 라니피치오 제냐에서는 
여전히 품질 검사 공정을 손으로 직접 한다. 4 제냐 그룹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설치미술 
작품으로 구성한 전시실,‘하비투스제냐’. 6 라니피치오 제냐 건물의 테라스에 1백35개의 
깃발을 장식한, 아티스트 다니엘 뷰렌의 색색의 풍향계(Daniel Buren, The Coloured 

Weathervanes, 2007). 제냐 재단은 2008년부터 트리베로 지역에 예술 작품을 

설치하는 작업을 후원해왔다. 7 1930년 낙후된 트리베로를 살기 좋은 산업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구상한 ‘파노라미카 제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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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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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라이트 그레이 체크 수트, 

딥 그린 셔츠, 네이비 타이 

 모두 Z 제냐. (오른쪽) 딥 그레이 

체크 재킷, 브라운 셔츠, 

그레이 베스트, 그레이 체크 팬츠 

모두 에르메네질도 제냐 꾸뛰르 

컬렉션 by 스테파노 필라티. 

블랙 선글라스 트리티.

스카이 블루 재킷과 팬츠, 

핑크 브라운 가죽 셔츠, 

그레이 터틀넥 니트, 

블랙 태슬 슈즈 모두 구찌.

모던하고 클래식한 남자의 가을이 왔다. 
photographed by  zo sun hi

ChiC
on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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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dding 5  style chosun 

(왼쪽) 카키 더블브레스트 수트 랄프 로렌. 

카키 니트 톱 폴 스미스. 블랙 태슬 슈즈 크리스찬 

루부탱. (오른쪽) 그린 코트, 카키 집업 셔츠, 카키 

스웨트 팬츠, 레이스업 부츠 모두 보테가 베네타.

블루 재킷, 레드 셔츠, 

블랙 팬츠, 베이지 실크 

스카프, 블랙 레이스업 슈즈, 

브라운 토트백 모두 프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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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yle chosun  Wedding

네이비 롱 코트, 그레이 

그러데이션 더블브레스트 재킷, 

네이비 팬츠, 블랙 니트, 브라운 

더비 슈즈 모두 루이 비통.

베이지 오버사이즈 코트, 

브라운 셔츠, 화이트 컬러 

터틀넥 니트, 블랙 팬츠, 브라운 

레이스업 앵클부츠, 브라운 

브리프케이스 모두 에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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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 & 메이크업 김환

모델 김원중, 박성진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어시스턴트 김혜인

에디터 권유진

루이 비통 02-3432-1854

프라다 02-3443-6047

우영미 02-515-8897

유니페어 02-542-0370

버버리 프로섬ㆍ버버리 02-3485-6536

구찌 1577-1921

Z 제냐ㆍ에르메네질도 제냐  02-2106-5325

트리티 02-3446-8556 

에르메스 02-544-7722

랄프 로렌 02-6004-0133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3

생로랑 02-3438-7627

조르지오 아르마니 02-549-3355

휴고 보스 02-2014-9178

엠포리오 아르마니 02-549-3355

폴 스미스 02-6957-5815헤
어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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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버건디 더블브레스트 코트, 

화이트 셔츠, 블랙 팬츠 모두 

우영미. 버건디 레이스업 슈즈 알든 

by 유니페어. (오른쪽) 그레이 & 

버건디 패턴 더블브레스트 코트, 

다크 그레이 팬츠 모두 버버리 프로섬. 

버건디 & 네이비 패턴 스카프, 

버건디 레이스업 슈즈 모두 버버리.

(왼쪽) 브라운 체크 코트, 

화이트 셔츠, 블랙 베스트, 

블랙 팬츠, 네이비 타이, 블랙 벨트, 

블랙 클리퍼 슈즈 모두 생로랑. 

(오른쪽) 블랙 더블브레스트 퍼 코트 

조르지오 아르마니. 그레이 수트, 

화이트 셔츠 모두 휴고 보스. 블랙 

뭉크 스트랩 슈즈 엠포리오 아르마니.

✽ 본 화보에 나온 제품의 상세한 

가격 정보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tyl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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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금은 클래식하다고 여겨지

는 여배우들이 당시에는 대담함의 

상징 그 자체였고, 나스는 이 여배

우들의 이름을 탄생 20주년을 기

념하는 어데이셔스 컬렉션 립스틱

에 담았다. 프랑수아 나스는 자신

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템이 립스

틱이기에 기꺼이 탄생 20주년을 

기념하는 아이템으로 어데이셔스 

립스틱을 선택했다고 말한다. “립

스틱은 전 세계 어떤 여성이든 꼭 

하나쯤 소유해야 할 필수적인 아

이템입니다. 진정한 액세서리라

고 할 수 있죠. 20년 전, 12가지 색상의 립스틱으로 브랜드를 시작했고 이후로도 많은 제품을 내놓았

지만, 립스틱에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탄생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새로운 립 컬렉션을 선보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죠.” 어데이셔스 컬렉션에 담긴 켈리, 오드리, 줄리엣, 리타와 같은 이름

의 립스틱은 모두 프랑수아 나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다. 대담함으로 시작해 지금은 클래식으로 

남은 우아한 고전 배우들의 아름다움에서 느껴지는 컬러 하나하나를 립스틱에 담았다. 나스의 오랜 노

하우를 담아 촉촉함으로 가득한 립스틱 텍스처마저 여배우들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했

다. 어떤 여성이라도 40가지 다양한 컬러로 구성된 립스틱을 보며 무한한 상상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

다. 나스의 로고가 새겨진 어데이셔스 립스틱 보디를 보며 컬러를 즐기고, 단 한 번의 터치만으로 매트

하고 우아해지는 립스틱을 입술에 더하며 아름다운 고전 배우가 된 착각에 빠져들어도 좋다. 지금은 조

금 더 대담해질 때다. 문의 02-6905-3747 에디터 배미진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예술
1994년 뉴욕 바니스 백화점에서 뷰티 브랜드 나스가 세상에 처음 공개되었다. 당

시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꼽히던 프랑수아 나스(Fran ois Nars)가 독특한 

소프트 터치 케이스에 담긴 12가지 컬러 립스틱을 선보인 것이 시작이었다. 메이

크업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뷰티 에디터 중에는 나스 마니아가 많다. 나스의 특정

한 립스틱 컬러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나만의 색상’이라 여길 만큼 나스의 컬러

에 애착을 보이거나, 똑같은 컬러의 립글로스를 여러 번 재구매하는 경우를 어렵

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어쩌면 컬트적이라 할 수 있는 이 브랜드가 이렇게 까다

로운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프랑수아 나스가 직

접 기획하고 개발, 출시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태어난 나스는 패션

에 관심이 많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패션과 뷰티, 사진에 대한 열정

을 키워나갔다. 10대 시절 최고의 브랜드로 입생 로랑을 꼽았을 정도니 어린 시

절 나스의 안목이 얼마나 예민하고 섬세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세계적인 메이크

업 아티스트인 올리비에 에쇼드 메종의 견습생으로 뷰티업계에 첫발을 내딛었는

데, 당시 미국 <보그> 편집장 폴리 멜렌의 권유로 1984년 뉴욕으로 진출했다. 그

와 동시에 미국 <보그>, <하퍼스 바자>, <엘르> 등 최정상 패션지의 표지 촬영 메

이크업을 도맡으며 스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발돋움했다. 언제나 새로운 것만을 

원하는 패션계에서 단 한 달 동안 26개의 표지를 촬영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

났을 정도니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나스의 위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생각

하면 된다. 얼마나 많은 광고와 패션쇼 메이크업을 담당했는지 확인하면 더욱 놀

랍다. 마크 제이콥스, 칼 라거펠트, 안나 수이의 패션쇼는 물론 캘빈 클라인, 랄

프 로렌, 베르사체의 광고 캠페인도 나스의 몫이었다. 세계 최고의 포토그래퍼

로 꼽히는 스티븐 마이젤과 1984년부터 1996년까지 선보인 베르사체의 ‘슈퍼모

델’ 콘셉트의 컬래버레이션 작업은 지금까지도 광고업계에서 놀라운 결과물로 회

자되고 있다. 모델과 할리우드 스타, 패션계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마크 제이콥스 쇼의 메이크업을 수년간 담당했다는 것은 나스의 메이크업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려주는 증거다. 완벽주의자로도 유명한 프랑수아 나스는 메이크

업 아티스트로 왕성한 활동을 해나가던 중, 기존 메이크업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1994년 자신의 브랜드를 뉴욕 바니스 백화점에서 론칭하게 되었다. 

탄생 20주년, 그리고 어데이셔스
나스 제품의 퀄리티가 높은 이유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나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제품을 완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기 때문. 그래서 미묘한 컬

러와 다른 브랜드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텍스처, 용도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다. 1994년 최초로 선보인 12가지 컬러의 립스틱이 단 한 가

지 컬러도 단종되지 않고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만 보

아도 제품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스의 제

품을 꼼꼼히 살펴보면 유독 눈이 부실 정도로 색상이 선명하다고 느껴지는

데, 이는 다른 메이크업 브랜드 제품에 비해 피그먼트의 농도가 월등히 높

기 때문이다. 메이크업 제품은 눈에 보이는 컬러와 실제로 사용했을 때 컬

러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가벼운 질감으로 정확한 발색력을 지닌 것이 

나스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후 나스는 독특한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으

며 패셔너블하면서 모던하고, 클래식한 색조 메이크업과 고급스러운 컴

플렉션 제품, 최신 스킨케어와 전문가용 메이크업 도구를 보유한 글로

벌 브랜드로 알려졌다. 그리고 올해 탄생 20주년을 맞았다. ‛오르가즘’이

라는 센세이셔널한 이름의 블러셔를 출시하고, 흑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

웠던 나스는 탄생 20주년을 맞이한 올해도 역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

한 새로운 시도를 했다. 바로 이 시대에 걸맞은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브랜드의 역사가 깊어진 만큼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보다 깊이 있고 세대를 아우르는, 모두가 인정할 만

한 뮤즈와 새로운 개념을 찾기로 했다. 바로 여기에서 그 어떤 브랜드에서도 시도

하지 않았던 어데이셔스 뷰티가 시작되었다. ‘어데이셔스(audacious)’라는 단어

는 ‘대담한’이라는 뜻의 형용사로 나스의 창립자 프랑수아 나스가 선택한 새로운 

이야기의 주제다. 본래 나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모던(modern), 어데이셔스

(audacious), 아이코닉(iconic)의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모던한 아이

콘을 선택해 대담함을 드러내는 브랜드 정신을 담아 어데이셔스라는 단어를 탄생 

20주년 키워드로 선택한 것이다. 대담함이라는 조금은 어려운 개념을 선택한 것

은 단순히 나스의 탄생 20주년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가장 클래식한 아름다움과  

변치 않는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를 원한 프랑수아 나스가 클래식 뷰티를 21세기

의 어데이셔스 뷰티로 재해석한 것이다.   

대담한 아름다움을 기념하다
나스라는 브랜드를 잘 몰랐던 사람이라도 나스의 광고 비주

얼과 아름다운 색감의 립스틱을 보는 순간 빠져들고 말 것이

다. 매혹적인 터치와 대담한 텍스처, 모던한 레이아웃으로 

완성한 드라마틱한 광고 비주얼은 모두 프랑수아 나스라는 

위대한 아티스트의 손끝에서 탄생한 것이다. 멈추지 않는 열

정으로 수많은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이 아티스트가 선택한, 

탄생 20주년을 기념하는 어데이셔스 뷰티의 뮤즈를 보면 더

욱 깜짝 놀랄 듯하다. 파리지엔 감성을 지닌 영국 출신의 연

기파 여배우 샬럿 램플링. 한국에서는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

으나 음악을 즐기고 연기를 사랑하는 프랑스의 국민 배우다. 

영국 출신으로 20대에 프랑스로 이주한 이 1946년생의 여배

우는 주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작품에 출연하는 개성 있는 

연기로 잘 알려져 있다. 프랑스에서 여배우라는 이름은 한국

에서의 느낌과는 매우 다르다. 연예인이라기보다는 예술가

이며, 단순히 아름답다기보다는 지성미가 느껴진다. 이 지적

인 매력을 풍기는 70세에 가까운 여배우가 지금 가장 트렌디

한 브랜드의 뮤즈가 되어 검은색 턱시도 수트를 입고 카메라 

앞에 섰다. 치아를 환하게 드러내며 웃지도 않고 크게 부풀

린 머리를 하고 있지도 않다. 단지 강렬하지만 그윽한 시선으

로, 세월을 견뎌낸 자연스러운 얼굴을 하고 짧은 머리에 심플

한 포즈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프랑수아 나스는 샬럿 램플링을 이번 캠페인

의 뮤즈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샬럿은 매우 존경하는 배우

이기도 하고 그녀가 참여했던 모든 작품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매우 강렬한 아름

다움을 지니고 있어요. 강하고 카리스마가 가득한 매력이야말로 나스, 그리고 브

랜드 탄생 20주년을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어데이셔스 립스틱의 본질과 매우 비

슷합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아름다움의 개념이 ‘어려 보인다’는 칭찬으로 대체된 지 오래이

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 든 여배우를 뮤즈로 선택한 것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

다. 하지만 나스에게 탄생 20주년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 당당하고 자신

감이 넘치지만 과시하지 않는 것.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형을 꾸미는 것이 아

닌,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이 바로 나스가 이야기하는 20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일 것이다. 나스를 처음 선보인 1994년에는 나스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성장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지금은 매장마다 웨이팅 리스트가 있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첫발을 내딛었을 때는 다소 어려웠고 지

나치게 세련된 컬러 리스트를 갖고 있었다. 매트한 블랙 패키지와 단순한 나스의 

로고는 시크함의 상징이지만, 당시에는 눈에 띄거나 화려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

중의 쇼핑 리스트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하지만 프랑수아 나스는 고집스럽게 자

신만의 스타일을 고집했고, 결국 승리했다. 패션계에 종사하는 스타일리스트, 에

디터, 여배우들까지도 나스의 특정한 립스틱 컬러를 구하기 위해 웨이팅 리스트

에 기꺼이 이름을 올린다. 프랑수아 나스가 처음 ‘오르가즘’이라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름의 블러셔를 선보였을 때 성공을 예견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 블러셔가 나스를 대표하는 스테디셀러가 되었고, 단 15g에 불

과한 제품은 지금 1시간에 1백30개 이상 판매될 정도다. 

클래식과 대담함을 잇는 어데이셔스 립스틱
나스가 이야기하는 어데이셔스 뷰티는 단지 나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담한 

아름다움을 지녔던 모든 것들을 찬양하고 기리며, 기록하기 위함이다. 누군가는 

아름다움의 역사를 기억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기록하길 원한다. 나스는 다른 브

랜드의 방식과 달리 가장 클래식하고 영원하게 이어질 대담함의 역사를 이야기한

누구나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가 있을 것이다. 

사랑스럽거나 귀엽거나 혹은 관능적인 것일 수도 있다. 올해 탄생 

20주년을 맞은 뷰티 브랜드 나스(NARS)는 아름다움의 정의로 

조금 어렵지만 의미심장한, ‘대담한 아름다움(audacious beauty)’을 

이야기한다. 클래식 뷰티에서 발현된 가장 모던한 아름다움에 대한 

나스의 특별한 견해. 

Audacious beauty

1 나스 탄생 20주년 기념 캠페인 중 어데이셔스 립스틱의 광고 비주얼. 총 40가지 컬러를 

출시했고, 그중 10가지 컬러는 일부 매장에서 한정 판매한다. 2 나스의 모든 광고 비주얼은 

프랑수아 나스가 직접 촬영한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넘어 포토그래퍼 역할까지 하며 전

방위로 활동하고 있다. 3 1996년 F/W 발렌티노 뉴욕 패션 위크를 위해 스케치한 나스의 

메이크업 차트. 4 베라 어데이셔스 립스틱 텍스처. 5 누드 톤의 줄리아 어데이셔스 립스틱. 

6 고혹적인 핑크색의 그레이스 어데이셔스 립스틱. 7 뉴욕 블리커 스트리트에 위치한 나스 

부티크. 모던한 디자인이 나스의 패키지 디자인과 비슷하다. 8 탄생 20주년 캠페인의 모델 

샬럿 램플링. 70세에 가까운 나이임에도 여전히 당당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세월

의 흔적이 묻어나는 얼굴에서 진정한 어데이셔스 뷰티를 느낄 수 있다. 9 백스테이지를 종

횡무진 누빌 무렵 슈퍼모델 케이트 모스를 메이크업하고 있는 프랑수아 나스. 10 나스 최초

의 매장 오픈 기념식에 참석한 프랑수아 나스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파비앙 바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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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audacious naRS Space
모던한 감성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브랜드 나스의 탄생 20주년을 기념해 신사동 가로수길에 특별한 공간 

‘어데이셔스 나스 스페이스’를 마련했습니다. 신제품 어데이셔스 립스틱을 테스트해보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와 선물을 만나보세요. 

기간 2014년 9월 26일(금)~28일(일)   장소 신사동 가로수길 머그 포 래빗(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59길 65) 문의 02-3445-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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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나의 주름이 그 주변에 깊거나 얕은, 다양한 주름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입가와 눈가, 볼 주위를 살펴보자. 

주름이 마치 나뭇가지처럼 ‘주름줄기'를 형성하고 있다면 차오르는 탄력으로 주름줄기의 원인을 케어하는 안티에이징, 

설화수 자여진에센스를 만나볼 때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주름은 줄기를 이룬다
주름줄기 현상을 알고 있는지? 올해 설화수에서 새롭게 정의한 ‛주

름줄기 현상’은 주름이 하나 생기면 마치 가지를 치듯, 그 주변에 확

장되며 깊고 넓게 뻗어나가는 것을 묘사한 용어다. 화장품 회사들

은 해마다 새로운 개념의 피부 노화 원인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해결

책을 제시하는데, 설화수에서 이야기하는 주름줄기 현상은 왜 지금

까지 몰랐을까 싶을 정도로 설득력이 뛰어나다. 주름이라는 것이 참 

무서워서 한번 생기면 마치 가지를 치듯 끝없이 뻗어나가는데, 30

대 이상 여성이라면 이 급격한 변화를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20

대 후반에는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만 생기던 미세한 주름들이 조금

씩 깊어지다가 어느 순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치 나무줄기처럼 

여러 가닥이 되어 눈가와 입가에 번진다. 그러고 보면 눈가 주름도 

점점 길어지고 옆으로 확장되는 모습이 꼭 나무줄기처럼 보이는데 

왜 지금까지 주름이 하나 생긴 이후에 가지를 치듯 줄기를 이룬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신기할 정도다. 설화수는 이러한 현상을 

‘주름줄기 현상’ 이라고 정의했고, 새로운 안티에이징 에센스인 ‘자여

진에센스’를 출시했다. 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간

단하다. 피부를 탱탱하게 잡아주는 탄성이 약해지면서 위로 차오르

는 피부 힘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 아래로 향하는 힘으로 바뀌게 되는 

것. 턱 라인이 무너지고, 눈 아래 촘촘하게 차올랐던 동안 포인트가 

꺼지는 이유도 같기에 설화수에서는 피부 탄성을 키우고, 깊어지는 

주름을 탄력으로 차오르게 하는 인삼 성분의 안티에이징 에센스를 

새롭게 선보이게 된 것이다. 

주름줄기를 케어하는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인삼은 설화수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고, 많은 여성들이 설화수를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만큼 좋은 인삼을 생산하는 곳이 없

는 데다, 50년간 인삼 연구를 이어온 설화수만큼 인삼에 대한 노하

우를 가장 많이 보유한 화장품 브랜드도 없기에 이번 신제품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낳았다. 설화수에서 자여진에센스를 위해 새롭게 개

발한 기술은 인삼 성분을 캡슐화해 피부 속까지 전달하는 ‘진세니스

피어™’. 육안으로 보아도 선명하게 보이는 매크로 진세니스피어™ 

와 미세한 입자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 진세니스피어™, 두 

가지 기술을 담았다. 피부 골격과 밀도를 촘촘하게 해주는 홍삼 다

당체 성분을 신선한 상태로 피부에 고스란히 전달하는 것. 일반 기

술 대비 피부 전달력이 4배 높은 최신 캡슐화 기술을 적용했기에 유

효 성분인 사포닌이 피부 깊은 곳까지 안전하게 전달된다. 영양 물

질을 피부 깊은 곳까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설화수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투자를 했는지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피부 탄성을 키워주

는 인삼의 성분을 담은 이 에센스는 깊어지는 주름은 밀어내고, 탄

력은 키워준다. 하나의 주름이 줄기를 이루어 널리 뻗어나가는, 피

부 전반에 일어나는 고민을 종합적으로 케어해주는 안티에이징 에

센스인 것. 피부 탄력도와 밀집도 자체를 개선하기에 깊은 주름과 

잔주름 모두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흡수력이 뛰어나고 텍스처의 

발림성과 느낌 모두 탄력감이 뛰어나 사용하는 순간에도 만족도가 

높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인삼 고유의 가치를 과학으로 풀어내 ‘주름

줄기 현상’의 원인을 케어하는 설화수의 자여진에센스는 주름에 대

한 그 어떤 고민이라도 효과적으로 해결해줄 것이다. 35ml 15만원

대. 문의 080-023-5454 에디터 배미진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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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건강을 좌우하는 피부 본연의 회복력
3백65일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는 노화, 외부 자극, 각종 스트레스…. 만약 피부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면? 여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유리알처

럼 매끄럽게 빛나는 건강한 피부로 가꾸려면 피부 내부에 존재하는 본연의 힘에 주목해야 한

다. 건강한 피부는 본연의 회복력만으로도 충분히 외부 환경이나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스스

로 방어하고 복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피부 자생력이 저하되었을 땐 자율적인 

조절 능력을 잃어 작은 자극에도 쉽게 탈이 나는, 일촉즉발 예민한 피부가 되고 마는 것. 그

렇다면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물론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물리

적인 방법으로 피부 적신호를 당장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피부는 하루 24시간 내내 노

화와 외부 자극,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각종 유해 요소가 한시도 

쉴 틈 없이 피부를 괴롭히는데, 매번 특별한 방법을 통해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한다 한들 미

봉책에 그칠 뿐이다. 결국은 피부 기저에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탄탄한 힘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착안해 피부를 자극하는 어떠한 적신호에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제품이 새롭게 출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빨간색 병에 담겨 일명 

‘레드 세럼’이라고 불리는 ‘얼티뮨 파워 인퓨징 컨센트레이트’가 바로 그것이다.

96% 여성이 감동한 기적의 레드 세럼 얼티뮨 
시세이도는 오랜 세월 동안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기 위한 요소는 이미 피부 내부에 

있다고 여겨왔다. 이에 대한 믿음은 1백40여 년간의 긴 여정 동안 그들이 피부 내부에 존재

하는 힘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도록 이끌었다. 연구를 이어가는 동안 우리 피부는 그 어

떤 트러블에도 스스로 맞서 싸울 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발견했고, 그 자생력을 키

우는 데 도움을 줄 만한 명쾌한 제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마침내 시세이도는 20년 이상 

피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의 근원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했으며, 주효한 결과를 토대로 신

개념 제품인 얼티뮨 파워 인퓨징 컨센트레이트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 제품을 통해 우리는 

시세이도가 개발한 특별한 성분인 얼티뮨 콤플렉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화와 

스트레스, 그리고 각종 외부 자극을 피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강화하는 시세이도

의 독자적인 성분. 이를 통해 외부 자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피부 자생력이 강해지면서 트러

블에서 자유로워지고 더욱 매끄럽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검증된 효과도 놀

랍다. 얼티뮨을 사용해본 여성 중 96%가 1주 사용 후 피부의 자연스러운 윤기가 살아났다

고 답했고, 4주 뒤에는 주름 개선과 함께 피부가 깊은 탄력으로 꽉 찬 듯한 피부 변화를 경험

했다. 30ml 9만5천원, 50ml 14만7천원. 문의 080-564-7700 에디터 권유진

ultimate Power serum
어김없이 시간은 흐르고 피부에는 피할 수 없는 노화가 찾아온다. 이뿐만이 아니다. 살면서 쌓이는 스트레스, 

자외선 등의 외부 자극은 우리 피부를 내외적으로 괴롭힌다. 이 모든 악조건에서 피부를 지켜내려면 피부 스스로 이겨내는 힘을 키워야 한다. 

시세이도의 신제품, ‘얼티뮨 파워 인퓨징 컨센트레이트’가 있다면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피부 고민을 케어하는 것을 넘어 

어떠한 외부 자극에도 피부 스스로 맞서 싸울 힘을 기를 수 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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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깊은 컬러감이 돋보이는 넛 브라운 컬러
부터 미스틱 화이트, 솜사탕같이 소프트

한 파스텔컬러까지, 다양하고 매혹적인 

컬러로 선보이는 2014 구찌 F/W 뉴 재

키 소프트 백 컬렉션. 2 재클린 케네디를 
스타일 아이콘으로 만든 상징적인 아이

템, 구찌 재키 백을 든 재클린 케네디. 

3 우아하고 로맨틱한 무드가 가득한 
2014 F/W 구찌 컬렉션 광고. 4 럭
셔리하고 진귀한 파이톤 소재로 만

든 재키 소프트 백. 5 올가을 케이
트 모스는 로마에서 촬영한 구찌

의 2014~15 F/W 패션 필름에 

출연하며 재키 소프트 디지털 캠

페인의 주인공이 되었다.  

Jackie foreVer
구찌의 2014 F/W 여성복 컬렉션 런웨이 현장.

드레스 룸에 채워 넣고 싶을 만큼 매혹적인 의상과 함께 모델의 손에 가볍게 들린 부드러운 셰이프의 가방에 시선이 머문다.

고급스러운 색상과 소재, 현대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재키 소프트 백 컬렉션’이 바로 그것. 이는 여성스러운 레이디

라이크 룩의 매력을 극대화하며 특유의 우아함과 오라를 발산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클래식과 모던이 공존하는 2014 F/W 구찌 여성 컬렉션
GG 로고, 홀스빗 장식, 재키 백, 모카신 등 브랜드의 시그너처를 넘어 패션과 시대를 아우르는 수없이 많은 역

사적인 아이콘을 탄생시킨 럭셔리 패션 하우스 구찌. 이번 시즌 구찌의 본질을 구체화하고 싶었다는 크리에이

티브 디렉터 프리다 지아니니의 설명처럼 2014 F/W 구찌 여성 컬렉션은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의 전

통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모던하고 우아한 룩들이 런웨이를 가득 채웠다. 매력적인 구찌의 1960년

대 무드를 반영한이번 컬렉션에서는 베이비 블루, 블러시 핑크, 파스텔 그린 등 부드럽고 로맨틱한 컬러의 향연

과 함께 몸에 꼭 피트되는 정확하고 깔끔한 실루엣에 강렬하면서도 우아한 앙고라, 가죽, 모피 등의 다양한 소

재를 믹스해 구찌만의 로맨틱하고 순수한 여성성을 극대화했다. 더불어 다양한 길이의 홀스빗 버클 부츠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재키 백을 재해석한 재키 소프트 백을 감각적으로 매치한 스타일에는 과거의 클래식과 현대의 

모던함을 공존시키고자 하는 브랜드의 철학이 담겨 있다.

우아한 클래식 백의 성공적인 귀환
여기, 재클린 케네디의 흑백사진 한 장이 있다. 사진 속 그녀의 스타일은 촌스럽기는커녕 1960년대의 사진이

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하고 클래식하다. 당시 그녀의 스타일은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

도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 특히 그녀의 닉네임을 딴 핸드백의 이름에서 눈치챌 수 있듯이 그녀의 손에 가볍게 들

린 구찌의 재키 백은 재클린 케네디를 스타일 아이콘으로 만든 상징적인 아이템이다. 이는 형태가 잡혀 있지 않

은 부드러운 실루엣과 간결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리즈 테일러, 사뮈엘 베케트, 피터 샐러스 같은 저명인사들에

게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1960년대의 문화 아이콘으로 등극했다. 시대를 초월하며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아

온 호보 스타일의 재키 백은 이번 시즌 보다 모던하고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더해 ‘재키 소프트 핸드백’ 컬렉션으

로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키 소프트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 송아지가죽 특유의 결

이 살아 있는 최상급 그랑프리 가죽을 사용해 부드러우며, 안감이 없어 가볍고 다양한 형

태로 변형 가능한 핸드백이다. 가장 기본적인 호보 백 스타일부터 여자라면 하나쯤 갖

춰야 할, 잘 다듬어진 디자인의 토트백, 간결한 디자인의 완벽한 숄더백, 과감한 사

이즈의 클러치와 브리프케이스까지, 오리지널 재키 백을 다양한 비율로 변형해 선

보인다. 무난하게 선택할 수 있는 블랙, 넛 브라운, 클래식 캐멀, 미스틱 화이트

와 같은 기품 있고 클래식한 컬러에서부터, 세룰리안 블루, 샤도네이, 로지 핑

크, 다크 레몬, 아콰마린, 유칼립투스 그린 등 강렬한 파스텔컬러로 선택의 폭

을 넓혔다. 재키 백의 상징인 피스톤 모양의 메탈 클로저는 전체 핸드백 라인

에 등장하며 구찌의 역사와 전통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재키 소프트는 그랑

프리 가죽 외에 파이톤, 크로커, 레오퍼드 프린트의 송치 소재로도 제작해 

재키 소프트를 순식간에 화려하고 멋진 이브닝 백으로 탈바꿈했다. 구찌의 

2014~15 F/W 핸드백 컬렉션은 전 세계 지정 부티크와 gucci.com에서 만

날 수 있다. 문의 1577-1921 에디터 권유진, 이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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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테크놀로지와 내구성의 결합, 레이밴 티타늄 아이웨어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과 세련된 감성을 겸비한 아이웨어 브랜드 레이밴. 멋의 상징으

로 통하는 이 브랜드는 아이웨어가 갖춰야 할 덕목인 최상급 렌즈와 편안한 착용감으

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레이밴은 에비에이터나 웨이페어러 등 아이코닉한 선글라

스 컬렉션으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안경 역시 세분화된 컬렉션이 증명하듯, 수많은 

마니아층을 거느리며 인기를 누린다. 특히 수준 높은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테크 라

인은 티타늄(titanium), 카본 파이버(carbon fiber), 메모 레이(memo ray), 라이트 

레이(light ray), 라이트 포스(lite force)로 구성되어 소재와 디자인에 따라 각기 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이번 시즌 새롭게 선보이는 ‘티타늄’ 아이웨어 컬렉션은 니켈이 함

유되지 않은 품질 높은 티타늄 합금만으로 만들어 알레르기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특

징. 가볍고 유연성이 좋아 장시간 쓰고 있어도 피로감이 덜하고 우수한 탄력성 덕분

에 얼굴형에 맞게 변형되는 피팅 기능이 뛰어나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부식되거나 

산화되지 않아 처음의 깨끗한 상태로 색이 유지되는 것도 강점. 여기에는 10년 동안 

티타늄 사용의 안정성에 대해 연구해온 레이밴의 기술이 집약되었기에 신뢰를 더한

다. 레이밴을 대변하는 깨끗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은 그대로 이어가며 다크 브라운, 

블랙 건메탈, 샌드 베이지, 다크 네이비 건메탈까지 총 네 가지 컬러로 출시한다. 안경

이 무거워 콧잔등과 관자놀이가 지끈거렸다거나 저가의 메탈 소재 때문에 가려움에 

시달린 이들에게 레이밴의 티타늄 컬렉션은 세련된 대안이 되어줄 것이 분명하다. 문

의 02-501-4436 에디터 이예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매트한 다크 브라운 컬러 RB8728D col.1178, 오묘한 샌드 베이지 컬러  

RB8728D col.1177, 매트한 다크 네이비 컬러 RB8728D col.1179, 청동을 조합한 매트한 블랙 컬

러 RB8728D col.1176, 가벼우면서도 단단하고 부식이 잘 되지 않는 티타늄으로 내구성이 강한 아이

웨어는 모두 레이밴 by 룩소티카 코리아. 

technical 
Shade
가볍고, 강하고, 편안한 착용감에서 단연 앞서는 소재 

티타늄. 이번 시즌 레이밴은 독자적인 테크놀로지를 담은 

진보된 방식의 티타늄 아이웨어 컬렉션을 선보인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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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럭셔리 클래식 셀렉트 숍, 트리니티 
외모를 가꾸고 자기 관리에 능통한 이 시대 여자들은 실제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젊게 생활한다. 중년이라고 일컫는 40~50대 여성들 역시 감각적인 스타일과 세련된 감성

을 지닌 패션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취향을 반영한 곳이 바로 신세계백화

점이 직접 운영하는 럭셔리 클래식 셀렉트 숍, ‘트리니티(Trinity)’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timeless), 자신만의 희소가치가 있는(exclusivity), 패션을 완성한다(perfection)는 

의미를 담았다.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등에서 수입한 브랜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잘 알려지지 않은 참신한 신진 디자이너의 컬렉션을 선보이며 젊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주입

하고 있다. 베이식한 아이템을 중심으로 한 세련된 실루엣, 고급스러운 소재는 30대가 보더

라도 충분히 탐낼 만큼 모던하다. 특히 한국 여성들의 체형을 고려한 트리니티의 자체 제작 

상품(private label)으로 선보이는 니트 역시 호응을 얻고 있는데, 최고급 원사를 사용한 전

공정이 이탈리아 현지에서 이루어져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트리니티를 구성하는 감각적인 브랜드 
매장을 둘러보면 요란한 장식이나 컬러를 강조한 디자인보다는 두고두고 입을 만한 기본 아

이템이 많아 옷을 찬찬히 들여다보게 된다. 세계 각지에서 온 브랜드만 해도 30여 개에 이

르는데, 그중 듀산(Dusan)과 에르노(Herno)가 대표적. 듀산은 캐시미어와 같은 고급 천

연 소재의 질감을 살린 미니멀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몸에 피트되지 않는 여유로운 실루엣

은 체형을 커버하기에도 좋다. 이탈리아 브랜드 에르노는 현대적인 디자인에 하이테크 소재

를 접목한 초경량 패딩과 재킷 등을 선보인다. 에르메스, 프라다의 아우터 생산 라인을 관리

한 경력이 증명하듯 흔치 않은 디자인과 컬러, 보온성으로 사랑받는다. 그 밖에 주얼리 버튼

과 레이스 벨트로 여성미를 강조한 파우(PAUW), 돌체앤가바나 출신의 디자이너가 총괄하

는 관능적인 브랜드 만추(Mantu), 이탈리아 핸드메이드 가죽 전문 브랜드 렙타일 하우스

(Reptile’s House) 등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트리니티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부산 센텀시티점까지 3개의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1588-1234 에디터 이예진 

백화점이 패션 브랜드 중심의 대형 편집매장으로 변모하는 요즘.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여성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럭셔리 클래식 셀렉트 숍, ‘트리니티(Trinity)’가 주목받고 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refined 
Perfection

늘 입어도 질리지 

않는 데일리 패딩 룩. 

캐시미어를 걸친 듯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난 

롱 패딩은 포켓과 지퍼 

부분에 톤온톤 컬러를 

덧댄 감각적인 디테일이 

돋보인다. 은은한 

비즈 장식의 그레이 롱 

니트와 팬츠를 매치하면 

우아하면서도 차분한 

룩을 완성할 수 있다. 

롱 패딩 에르노. 이너로 

매치한 니트 베스트 그란 

사쏘(Gran Sasso).  

팬츠 알베르토 

비아니(Alberto Biani).

도심의 세련된 유목민 

스타일을 완성하는 

캐시미어 롱 후드. 

부드럽게 떨어지는 

어깨 라인은 입었을 

때 실루엣이 멋지게 

살아난다. 얇지만 최고급 

소재를 사용해 무척 

따뜻하며, 유행을 타지 

않는 베이지 컬러로 

가을부터 활용하기 좋은 

에센셜 아이템이다. 

캐시미어 롱 후드 모두 듀산.

목에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기는 터틀넥 로크 

일라리아 니스트리(Roque 

Iiaria Nistri). 스카프 

로다(R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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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과 캐주얼을 유연하게 넘나드는 재킷의 왕국, 볼리올리 
“볼리올리(Boglioli)?” 한국식 표기는 물론 발음마저 독특한 이름의 정체는 이탈리아를 기반으로 한 남성복 브

랜드다. 패션에 관심이 없는 평범한 비즈니스맨에게는 무척 생소하겠지만 남성지를 정독하고 패션 블로그와 해

외 사이트를 드나드는 멋쟁이 남자들은 찰떡같이 알아듣는 이름. ‘견고하다’, ‘잘 만든 옷이다’, ‘입으면 편하지만 

클래식한 품위가 유지된다’, ‘컬러가 예술이다…’. 주변 남자들에게 볼리올리의 제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속사포같이 쏟아진 대답이다. 국내에서는 수트 편집매장을 중심으로 선보이며 이름을 알렸고, 지난

해 겨울 시즌부터 분더샵(클래식)에서 본격적으로 소개하며 보다 많은 이들과 마주하기 시작했다. 볼리올리는 

1900년대 초 이탈리아 브레시아의 감바라 지방에서 볼리올리 형제가 만든 개인 테일러 숍에서 출발했다. 이후 

1백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통과 혁신을 결합한 테일러링과 최고급 원단 제조 시설로 영역을 확장하며 명성을 

얻었다. 4대에 걸친 사르토(재단사) 가문에서 탄생한 브랜드인 만큼 원단에 대한 이해도와 축적된 노하우, 기술

적인 완성도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세탁법과 아이론 공정, 실험적인 소재는 곧 볼리올리를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다루기 까다로운 울과 캐시미어 소재도 그들의 특별한 가공을 거치면 부드러움과 광택

이 다른 차별화된 수트로 완성되는 것. 볼리올리의 핵심은 ‘가먼트 다잉(Garment Dyeing)’이라는 염색 기법을 

도입한 ‘컬러’를 꼽을 수 있다. 가먼트 다잉은 워싱한 원단으로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옷이 완성된 상태에서 

염색하는 방식을 말한다. 완제품에 염색을 하면 소매나 단추 주위는 자연스럽게 물이 빠져 세련된 느낌이 묻어

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빈티지한 멋이 드러나는 게 장점이다. 일찍이 가먼트 다잉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볼리올리의 재킷은 완성도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경험해보도록. 염색 방식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K-재킷(K-Jacket)’부터 빈티지한 워싱을 강조한 ‘이튼(Eton)’까지 포멀과 캐주얼을 유연하게 넘나드는 스타

일이 대표적이다. 오는 9월 26일,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볼리올리 단독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볼리올리의 전 

세계 두 번째 매장이자 아시아 최초 매장이다. 특히 한국 내 독점 전개를 계기로 전년 대비  약 20% 할인한 가격

을 책정해 접근성을 높였다. 볼리올리의 오너 스테파노 볼리올리는 한 인터뷰에서 브랜드에 대해 이렇게 정의

했다. “개성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 다른 브랜드와 잘 어우러지면서도 고유의 이미지가 확실히 

드러나는 옷.” 요즘 남자들이 원하는 바로 그 옷을 볼리올리에서 찾을 수 있다. 문의 02-727-1054 에디터 이예진 

재킷에 능통한 남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 볼리올리(Boglioli). 클래식 수트든 캐주얼 

룩이든 스타일과 관계없이 사랑받는 이탈리아 브랜드가 어떤 이유로 전 세계 남자들을 

매료시켰을까. 아시아 최초이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픈하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볼리올리 

단독 스토어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진한 그레이 컬러에 화이트 핀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볼리올리의 시그너처 투 버튼 수트. 최

상급 울이 선사하는 부드러운 촉감과 고급스러운 광택은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는다. 어

깨와 몸판이 편안하게 감기는 레귤러 피트로 착용감과 활동성을 극대화했다. 간격이 좁은 

블루 스트라이프 셔츠와 니트 타이로 캐주얼한 요소를 더하거나 드레스 셔츠와 폭이 넓은 

타이로 포멀하게 연출해보자.  

GENTLE GREY SUIT

이탈리아 재킷의 대명사라고 불릴 만큼 볼리올리 재킷은 멋쟁이 신사들 사이에서 명성이 

드높다. 브랜드의 독자적인 가공법을 거친 울 소재 체크 패턴 재킷은 입어본 사람만이 진가

를 알 수 있을 것. 감각적인 컬러 조합과 실루엣은 다른 브랜드에서 쉽게 볼 수 없다. 생동

감을 주는 체크 셔츠를 이너로 선택하고, 클래식한 풀오버 니트를 레이어링하면 재킷을 벗

었을 때도 갖춰 입은 듯한 느낌을 준다. 

MODERN RETRO STYLE

unconstructed 
Classic

핀 스트라이프 그레이 수트 

볼리올리. 스트라이프  

셔츠와 니트 타이 모두 

분더샵(클래식). 

체크 패턴 울 재킷, 코튼 팬츠 

모두 볼리올리. 

체크 셔츠와 풀오버 

분더샵(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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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몽블랑의 레더 컬렉션, ‘익스트림’의 의미는 이 퍼포먼스 자체

라고 이야기해도 될 만큼 열정적인 순간이 이어졌다. 

몽블랑의 익스트림 컬렉션은 얼핏 보면 가죽이 아닌 단단한 알루미

늄이나 철 소재처럼 보인다. 몽블랑의 혁신을 향한 지속적인 움직임

을 보여주는 이번 익스트림 컬렉션은 1926년 독일에서 시작된 몽블

랑 가죽 공방의 역사와 이탈리아 피렌체 펠레테리아 공방의 새로운 

기술을 결합해 완성했다. 가죽의 성능과 지속성을 위해 소재의 혁

신을 꾀한 것. 물과 열, 그리고 마찰에 강한 소재를 만들기 위해 수

년간 노력을 거듭했고, 남자들의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카본 소재의 

느낌을 더했다. 특수 소재처럼 느껴지는 이 멋진 가죽은 몽블랑 가

죽 공방 장인들의 오랜 노력과 몽블랑의 파격적인 테크놀로지가 탄

생시킨 놀라운 결과물이다. 검은색 송아지가죽으로 짠 듯한 패턴이 

선사하는 반짝이는 느낌은 양극산화(anodized)된 알루미늄 때문

인데, 그 느낌을 극대화해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가죽을 만들었

다. 이러한 가죽을 만든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지속성’을 굉장히 중

요한 키워드로 삼는 몽블랑은 수천 번의 테스트를 거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 수명이 길고 끝까지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제품, 이것이 몽블랑이 생각하는 진정한 ‘익스트림’인 것이다.

21세기의 살아 있는 바우하우스, 몽블랑 
함부르크의 펜 공방과 피렌체의 펠레테리아 가죽 공방, 그리고 몽

블랑의 역사를 되짚어본 이 여정을 통해 발견한 것은 바우하우스

(Bauhaus, 독일어로 집을 짓는다는 의미)의 정신과 꼭 닮은 몽블

랑의 정신이었다. 실용성과 예술성을 모두 갖춘 몽블랑은 1924년 

탄생한 이후, 1919년 독일 바이마르에서 설립된 조형 학교인 바우

하우스의 디자인 사조가 널리 퍼진 시기와 정확히 같은 때를 보냈

다. 독일 모던 디자인의 대표 격인 바우하우스의 정신을 몽블랑의 

제품에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프랑스의 

수많은 명품 브랜드가 ‘예술성’을 완성하기 위해 ‘실용성’을 경시한다

면, 독일 실용주의의 선구자인 바우하우스는 실용성과 예술성의 완

성도를 동일한 가치로 평가한다. 실용성을 생각하지 않은, 겉보기

에만 화려한 제품을 만드는 명품 브랜드가 많은 현실에서 몽블랑의 

가치는 더욱 빛난다.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예술을 완성하는 대학

의 형태로 존재한 바우하우스는 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 실체

가 사라졌지만, 똑같은 기조를 추구하며 펜을 만들어 상업 활동을 

펼친 몽블랑은 긴 역사를 만들어냈다. 이는 좋은 물건을 만들어 사

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브랜드의 힘 때문일 것이다. 만일 21세기

에 바우하우스의 정신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을 찾으라면 그 기

반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알려진 시카고의 미술 대학도, 독일의 

예술 학교도 아닌 몽블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몽블랑이 세계적

으로 성공하고 명품 브랜드이면서도 대중성을 갖춘 이유는 명백하

다.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초기의 뛰어난 가치를 지켜온 노력과 

인내, 장인 정신이 있었기에 이 위대한 유산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다. 몽블랑의 장인 정신은 펜을 타고 흐르고, 가죽으로 이어졌

다. 앞으로 시계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낼 것이 분명한 몽블랑의 

남다른 품질과 실용성으로 완성한 예술적 고집은 영원히 이어질 것

이다. 에디터 배미진(함부르크&피렌체 현지 취재)

great Masterpieces
함부르크에서 경험한 유려한 펜의 움직임과 피렌체의 장인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가죽 공방의 섬세한 공정은 명품에 대해, 그들의 열정에 대해,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꼿꼿하게 걸어온 몽블랑의 정도(正道)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명품 브랜드에 역사가 왜 

중요한지, 최상의 퀄리티를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던, 몽블랑과의 특별한 여정. 

분에 이리듐을 용접해 골드로 이뤄진 펜촉의 끝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며 펜촉 가장자리를 연마하는 작업을 더한다. 그리고 거대한 돋보

기를 이용해 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작은 흠집까지 찾아내는 면밀한 

검사를 반드시 거치게 된다. 그 섬세함과 정확함을 직접 눈으로 확

인하니 결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에 완벽을 기한다는 것을 느

낄 수 있었다. 모든 소재와 공정은 철저히 관리되고 단 하나의 펜촉

에도 소홀함이 없다. 심지어 리미티드 에디션은 정해진 수량을 생산

한 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도록 파기한다. 독일인의 꼼꼼함이 그대

로 발휘되는 순간이다. 닙 테스트 전문가들이 직접 수작업으로 만년

필 펜촉의 필기 테스트를 하는데, 이 과정도 마치 예술적인 작업처

럼 느껴진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유려한 라인을 이어가는 전문가들

의 손길에서 펜이 진정한 예술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

속적으로 8자를 그리며 선을 이어가는 과정을 통해 어떠한 스타일로 

필기를 하더라도 완벽할 정도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지, 어떤 

각도에서든 잘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다. 눈으로 면밀하게 

관찰할 뿐만 아니라 손으로 느끼고, 잉크가 나오면서 종이에 스며드

는 아주 작은 소리에까지 주의를 기울인다. 이 테스트를 무작위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년필을 전부 테스트한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점이다. 몽블랑의 펜촉은 1백 단계 이상의 공정을 거쳐 완성

되며 이 모든 작업에는 단순히 숙련된 경험뿐 아니라 정교함과 완벽

을 추구하는 강한 열정이 필요하다.

피렌체의 장인 정신이 살아 있는 몽블랑 익스트림 레더
독일 함부르크에서 펜 공방 투어를 마치고 이탈리아 피렌체까지 긴 

구간을 이동한 것은 몽블랑의 새로운 가죽 라인 론칭을 기념하는 행

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독일에서 시작한 브랜드지만, 가죽 제품

은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과 가치를 이어받아 피렌체의 공방에서 만

들고 있다. 이곳에서 개발한 ‘익스트림(Extream)’이라는 새로운 가

죽 라인을 공개하기 위해 선택한 장소는 피렌체에서 가장 유서 깊은 

장소인 베키오 궁전(Palazzo Vecchio). 이 궁전에서 이러한 행사

가 열린 적이 거의 없는 만큼 몽블랑 측은 피렌체의 

위대한 유산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행사를 시작했

다. 성문이 열리자 베키오 궁전을 가로지르는 말 

한 마리가 등장했다. 놀라운 것은 말을 탄 기수

가 붉은 머리를 포니테일로 땋은 여성이라는 사

실. 말은 드라마틱한 배경음악에 

맞춰 리듬감 있게 발굽을 움직였

다. 이 놀라운 퍼포먼스는 아무리 

여러 번 반복해도 지치지도, 질리

지도 않았다. 몽블랑의 글로벌 앰

배서더로 초청된 할리우드의 스타 

휴 잭맨(Hugh Jackman)도 이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고 연신 자신

의 휴대폰 셔터를 눌러댔다. 끊임

없이 이어진 이 퍼포먼스는 음악과 

공간과 어우러져 더 큰 드라마를 

만들어냈고,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

1 필기 스타일에 따라 원하는 어떤 두께로도 만들 수 있는 몽블랑의 

만년필 펜촉. 5개의 펜이 원형을 그리는 이미지는 몽블랑의 장인 

정신을 대변하며 펜 공방의 메인 홀에도 디스플레이되어 있다. 2 돋
보기를 통해 펜촉의 마무리를 꼼꼼하게 확인한다. 3 몽블랑의 아티

산 컬렉션은 원하는 그 어떤 디자인이라도 오더메이드가 가능하다. 

제작 공정을 웹캠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마치 하이 주얼리와 하이 컴

플리케이션 워치처럼 만년필 역시 장인 정신과 노력으로 완성하는 

예술품이다. 4 펜촉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 써보고 또 써본다. 테스

트를 위해 잉크를 사용한 흔적을 지우기 위해 투명한 잉크로 쓰는 

작업이 이어진다. 5 피렌체 익스트림 레더 컬렉션 론칭 행사에 참석

한 몽블랑 CEO 제롬 램버트와 휴 잭맨. 6 피렌체 베키오 궁전에서 

개최된 익스트림 레더 컬렉션의 프레젠테이션 현장. 7 붉은 머리카

락을 포니테일로 땋은 여성 기수가 말을 타고 베키오 궁전 안으로 

입장하고 있다. 8, 9, 10 몽블랑 제품은 피렌체 근교의 펠레테리아 

몽블랑 가죽 공방 장인들의 손을 통해 완성된다.11 올해 새롭게 선

보이는 익스트림 레더로 완성한 서류 가방. 광택이 나는 카본과 같

은 느낌의 레더 소재는 몽블랑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담은 매력적인 

소재다. 물과 불, 마찰에 강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뛰어나 활동적인 

남성들에게 제격이다.

품격을 대변하는 몽블랑
몽블랑은 명품이면서도 대중적인 레이블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

는 이들을 위한 선물로 한 번쯤 몽블랑의 가죽 제품을 떠올리고, 승

진이나 퇴임과 같은 중요한 순간을 기리기 위한 가장 멋진 기념품으

로 통용되는 것 역시 몽블랑의 만년필이다. 몽블랑의 엠블럼인 화이

트 스타는 만년설로 덮인 알프스 몽블랑 산의 봉우리 6개를 상징한

다. 이 작고 하얀 별처럼 보이는 몽블랑의 작은 표식이 새겨진 제품

이라면 품격을 갖춘 퀄리티 높은 제품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선물로 몽블랑을 꼽는다. 몽블랑이 

지적인 이미지의 브랜드라는 것 역시 대중의 호감을 사는 데 큰 부분

을 차지한다. 헤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집필할 때 사용했던 펜이 

몽블랑이라는 것, 몽블랑을 대표하는 시그너처 마이스터튁 149 만

년필이 1990년 10월 3일,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와 동독의 로타르 

데 메지에르 총리가 통일 조약에 서명할 때 사용하며 역사의 순간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어떤 브랜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몽블랑만의 자

부심이다. 지난 7월 몽블랑의 이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

는 여행을 떠났다. 함부르크에 위치한 몽블랑의 펜 공장에서 시작해 

피렌체 가죽 공방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 끝에 남은 것은 독일의 실용

주의에서 시작해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까지 품고 있는 브랜드의 깊

은 역사와 진취적인 정신이었다.

펜촉은 펜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얼굴이다
이번 여정의 첫 번째 관문은 함부르크의 펜 공방. 시계, 신발, 주얼

리 공방 등 다양한 공방에 가보았지만 펜 공방은 처음이었다. 그만

큼 정교한 펜을 오래도록 만들어온 브랜드는 드물기 때문이리라. 몽

블랑 펜 공방의 모습은 마치 단정하고 유기적인 디자인 스쿨 같다. 

건물 곳곳에는 몽블랑이 후원하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이 배치되어 

있고 동선은 간결하다. 몽블랑의 펜 공방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다

가온 것은 품질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었다. 브랜드 초창기부터 단

순히 아름다운 펜이 아닌, 잉크가 흐르지 않는 펜을 콘셉트로 광고

를 할 정도로 기술력에 자부심과 노력을 투영한다. 펜의 핵심인 펜

촉을 만드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몽블랑의 펜촉 문

양은 에디션에 따라 각기 다른 고유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몽블랑의 

시그너처 펜인 마이스터튁 펜촉의 경우 몽블랑 산의 높이를 나타내

는 ‘4810’이 각인되어 있고, 장인들이 모두 수공으로 만들며 하나의 

펜이 완성되기까지 6주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후 펜촉 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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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베네피트 하이드레이팅 틴트 립밤 립 틴트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베네피트 틴트의 마니아라면 반가워할 만한 신제품. 틴트의 컬러와 립

밤의 촉촉함을 담은 틴트 립밤이 탄생한 것. 틴트만 발랐을 때 다소 건조했던 단점

을 보완해 망고 버터를 담아 메마른 입술을 부드럽게 가꿔준다. 3g 3만원. 문의 

080-001-2363 _by 에디터 권유진

메이크업 포에버 아쿠아 브로우 키트 눈썹 컬러가 진해 인상이 강해 보이거나, 헤

어 컬러와 눈썹 컬러가 맞지 않는다면 브로 커버업 제품이 필수다. 땀과 물에도 지

워지지 않는 아쿠아 브로우 키트는 제형이 뭉치지 않고 한 올 한 올 깨끗하게 발려 

마치 본인의 눈썹인 듯 자연스러운 브로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5만8천원. 문의 

080-514-8942 _by 에디터 권유진

바이레도 플라워 헤드 오드 퍼퓸 금요일 밤, 로맨틱한 데이트 약속이 있다면 이 향

수를 귓가에 살짝 뿌려보자. 인도의 결혼식 풍습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향으로, 

와일드 재스민 삼박, 튜베로즈, 앰버 등이 어우러져 관능적인 향을 발산한다. 흔

하지 않은 유니크한 향이 당신의 매력을 더욱 북돋아줄 것. 100ml 29만원. 문의 

02-3479-1688 _by 에디터 권유진

시세이도 얼티뮨 파워 인퓨징 컨센트레이트 올해 초부터 베일에 싸여 있던 시세

이도의 대작. 건강의 성패를 좌우하는 자생력을 피부에 도입한 콘셉트로, 어떤 외

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길러준다. 처음에는 점성이 느껴지지만 신기하

게도 몇 번만 두드리면 바로 흡수되고 촉촉함이 지속된다. 30ml 9만5천원.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이예진 

나스 블러쉬 오르가즘 여태껏 안 나온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열렬히 쓰는 제품. 

부드러운 피치 핑크빛 입자 사이로 올라오는 골든 시머가 양 볼을 은은하게 물들

인다. 몇 번 터치하느냐,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색으로 보이는 것도 

매력적이다. 4.8g 3만9천원. 문의 02-6905-3747 _by 에디터 이예진 

샤넬 N°5 오 드 빠르펭 1921년 샤넬의 오랜 파트너였던 에르네스트 보가 제작한 

가장 클래식한 향수. 향수업계 최초로 관념적인 향을 구현해 전 세계적으로 놀라

운 성공을 거둔 향수의 클래식이며, 이제는 샤넬의 아이콘이 되었다. 시대를 초월

한 전설적인 향수인 만큼 꼭 한 번쯤 경험해보길 권한다. 35ml 9만5천원. 문의 

080-332-2700 _by 에디터 배미진

클라란스 엑스트라-퍼밍 아이크림 일단 믿고 쓰는 퍼밍 라인에 아이 케어 제품이 

등장했다니 당장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적당히 쫀쫀하면서도 수분감이 풍부

한 텍스처와 부드러운 발림성에 높은 점수를 준다. 클라란스만의 아이 마사지를 

곁들이면 눈의 피로가 덜하고 눈가 피부가 한층 맑아진 기분. 15ml 7만5천원. 문

의 080-542-9052 _by 에디터 이예진

에스티 로더 마이크로 에센스 촉촉하고 풍부한 수분감을 선사하는 에스티 로더의 

워터 에센스. 에스티 로더의 스테디셀러인 갈색병과 함께 사용하면 확실히 훨씬 

더 촉촉하다. 아침저녁으로 충분한 양을 바르면 낮 동안 땅기는 느낌이 덜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 전에 사용하면 자극이 줄어든다. 150ml 13만5천원. 문

의 02-3440-2772 _by 에디터 배미진

까르띠에 팬더 오드 퍼퓸 지난 8월 첫선을 보인 까르띠에의 새로운 향수. 시프레, 

플라워, 머스크 등 세 가지 노트로 구성된 여성스러운 향기를 담은 향수로, 팬더

의 얼굴을 형상화한 패키지 디자인이 압권이다. 한 마리의 팬더가 유리 블록 안

에 보석처럼 각인되어 조각품이라 해도 손색없을 정도. 30ml 9만9천원. 1566-

7277 _by 에디터 배미진

달팡 퍼펙팅 바디 스크럽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고운 입자라 스크럽에 대한 부

담이 없다. 각질이 허옇게 일어난 부위에는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고 보습제를 충

분히 바르면 건조해질 일이 없다. 무릎이나 발꿈치 등 각질이 두꺼운 곳도 보들보

들하게 만든다. 200ml 5만6천원. 문의 02-3440-2706 _by 에디터 이예진

랑콤 라 바즈 프로 이드라 글로우 피부 톤 보정은 물론 주름 개선까지 한 번에 해

결하는 메이크업 베이스. 하얀 펄 입자가 피부에 자연스러운 광채를, 핑크 펄 

입자가 건강한 피부빛을 더해 마치 타고난 피부가 좋은 듯 매끈함을 선사한다. 

25ml 5만5천원. 문의 080-022-3332 _by 에디터 권유진

로레알 세리엑스퍼트 아미넥실 어드밴스드 두피 케어에 집중하는 요즘, 두피 샴

푸에 이은 두피 앰풀로 효과를 보고 있다. 샴푸 후 두피를 드라이로 말린 다음 정

수리를 중심으로 도포하고 마사지하면 끝. 두피가 알싸해지는 시원함이 모근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 같다. 따로 씻어내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6mlX10개입 7만

원대. 문의 080-099-5000 _by 에디터 이예진 

랩시리즈 에이지 레스큐+ 워터-차지드 젤 크림 메마른 남성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할 안티에이징 수분 젤 

크림. 안티에이징 제품이 무겁고 리치하다는 편견을 버리게 할 만큼 촉촉한 텍스

처가 돋보인다. 50ml 6만9천원대. 문의 02-3440-2879  _by 에디터 권유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의 화장대에도 

새로운 뷰티 아이템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신개념 에센스와 다채로운 향수,  

에센셜 메이크업 제품이 강세를 보이는 이달의 

코즈메틱.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Pick
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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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년 이래 장인의 정성과 손길이 녹아든 역사를 이어온 프랑스 수제 

비누 브랜드, 랑팔라투르. 인공의 요소를 느낄 수 없는 완성도 높은 이 

브랜드의 근간에는 탄탄한 전통이 버티고 있다. 좋은 원료를 선별하는 노하우로 

자연이 선사하는 순수한 매혹을 한껏 부각한 천연 비누의 세계가 눈길을 끈다.

제품이나 환경은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토양에서 거둔 ‘수확물’이다. by 하라 켄야 물건의 매력은 다채롭지만 

모름지기 비누라고 하면 일단 ‘향’에서 욕망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할 것이다.  특히나 1828년부터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져 왔다면 그 ‘천연’의 향기는 강력한 매력을 뿜어낼 수 밖에 없다.  바로 프랑스 천연 수제 비누 

브랜드 랑팔라투르가 주목 받고 있는 이유다. 

“제품이나 환경은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토양에서 거둔 ‘수확

물’이다.”_by 하라 겐야” 

물건의 매력은 다채롭지만 모름지기 비누라고 하면 일단 ‘향’

에서 욕망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나 1828년

부터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왔다면 그 ‘천연’의 향기는 강력

한 매력을 뿜어낼 수밖에 없다.  바로 프랑스 천연 수제 비누 

브랜드 ‘랑팔라투르‘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전통의 깊이가 다르다
랑팔라투르는 사방이 라벤더밭인 데다 올리브나무가 우거

진 프랑스 프로방스의 마르세유에 오랫동안 터를 잡아왔다. 

천연 에센스를 얻기에 안성맞춤인 환경이기에 마르세유는 

‘비누의 도시’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많

은 비누업체들이 그 본질의 가치를 잃고 대량생산을 택했

다. 이런 상황에서도 랑팔라투르는 꿋꿋하게 인공 향과 인

공색소를 배제한 ‘순수’를 고집해왔다. 물론 단지 천연이라

고 해서 프리미엄이 붙는 건 아니다.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비누’라는 영역에서는 프리미엄을 얹을 만한 희소성으로 차

별화한 브랜드들만이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마련이다. 마르

세유 비누의 자존심을 지켜온 랑팔라투르는 1대부터 6대까

지 경영자 1인에게만 원료를 선별하는 ‘비전( )’을 전수

해왔다고 한다. 1백 년이 훨씬 넘는 시간에 걸쳐 소중하게 

전해지고 다듬어진 노하우를 지닌 것이다. 

장인의 손길이 녹아든 

세심한 공정 
재료는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한 요소다. 랑팔라투르의 비누 

베이스는 올리브 등 100% 식물성 오일을 주재료로 삼는데, 

이 베이스를 분쇄하고 압착하는 여섯 번의 과정을 거쳐 완성

품이 탄생한다고 한다. 브랜드 관계자는 비누가 부드러우면

서도 단단한 질감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에

센스 오일도 최대한 화학 첨가물을 배제하고 자연에서 낮은 

온도로 추출한 재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민감성 피부에도 적

합한 ‘순함’을 품고 있다고. 이러한 품질을 인정받아 랑팔라

투르 비누는 국제 유기능 인증 협회 ‘에코서트’가 정한 유기

농 제품 통과 기준인 95% 이상의 천연 성분 함유, 10% 이

상의 오가닉 성분 함유, 합성 성분 제한 등을 모두 통과했

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미 제법 인지도를 얻고 있다. 

처음 주목받기 시작한 건 KBS 1TV의 <백년의 가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비누 명가’로 소개되면서부터다. 이를 계

기로 입소문을 본격적으로 탄 랑팔라투르는 롯데백화점 잠

실점에 입성했고, 순수 미학을 사랑하는 고객들을 접할 수 

있는 매장을 늘려나가는 중이다.

 1백8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비누 브랜드 랑팔라투르는 장인의 

섬세한 손길이 녹아든 천연 수제 방식으로 비누를 만든다 .  랑팔라투르는 사방이 

라벤더밭인데다 올리브나무가 우거져 천연 에센스를 얻기 적합한 환경을 지닌  프랑스 

프로방스의 마르세유에서 탄생했다. 특히 마르세유 라인은 72% 이상의 순수 식물성 

오일이 함유된 무향, 무방부제 비누다.

So natural

스타일을 입힌 위스키, 시선을 탐하다 

세상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제품이 등장한다. 그중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

지 못하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물건도 있고, 시리즈물로 장수하는 물건도 

있다. 오래도록 살아남는 물건의 형태는 시대를 초월하며 진화를 거듭하기 

마련이다. 브랜드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맵시의 변화를 거쳐왔

기에 대중의 사랑을 떠나보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0

년 전인 1994년, 대한민국 최초의 프리미엄 스카치위스키라는 영예를 안

은 채 등장한 임페리얼(Imperial)도 디자인의 변신을 꾀하는 노력을 게을

리하지 않았다. 닮은 듯 ‘다름’을 품고 있는 임페리얼의 보틀 디자인 변천사

가 자못 흥미롭다.

무게감 있는 클래식 디자인에서 모던한 

다이아몬드 커팅까지
1994년 임페리얼은 이름처럼 ‘황제의 위스키’를 표방하며 화려하게 등장했

다. 초기 제품인 ‘임페리얼 클래식 12’는 성공을 꿈꾸는 남성의 욕망을 자극

하려는 듯 자못 무게 있는 디자인을 입었는데, 소비자의 호응으로 연일 판

매 기록을 갈아치웠을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가장 대중적인 프리미엄 위

스키’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효과적이었던지 임페리얼은 꾸준한 인기를 얻

으며 8년 만에 1억 병의 판매고를 돌파했다. 이후 2010년, 임페리얼 디자

인은 획기적인 변신을 시도했다. ‘임페리얼 19 퀀텀(Quantum)'을 새로 선

보이면서 지금은 브랜드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다이아몬드 앵글 커팅’을 적

용한 것이다. 이 커팅을 양각으로 처리해 모던한 감각을 살리는 한편 견고

한 실버 프레임으로 보틀을 감싼 디자인은 풍부한 19년산 위스키의 위용과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한 시도였다. 

혁신의 DNA를 잇기 위한 부단한 행보
이처럼 모던함을 강조한 디자인은 임페리얼 12, 17, 21을 아우르는 변화로

도 이어졌다. 임페리얼은 지난해 다이아몬드 커팅이 연상되는 디자인으로 통

일하는 리뉴얼을 단행했다. 12는 ‘레드’ 컬러에 중점을 둬 열정적인 도시를 

에너지를 담았다면 17은 브라운 컬러로 그러데이션을 넣어 깊은 맛을 표현하

고자 했다. 21은 시크한 남성의 절제된 세련미를 부각하고자 ‘블랙’을 포

인트 컬러로 선택했다. 보틀 디자인의 혁신을 위한 임페리얼의 부단한 

행보는 주요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에 이름을 올리는 성과로 보답받았

다. 위스키 브랜드로는 이례적으로 ‘2011 코리아 스타 어워즈(Korea 

Star Awards)’에서 최고상인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세계

포장기구(WPO)가 주최한 국제 패키징 콘테스트 ‘2011-2012 월드 

스타 패키징 어워즈(World Star Packaging Awards)’의 ‘월드 스

타 위너’에 선정됐다. 또 올해는 ‘2014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dot 

Design Award)’에서 커뮤니케이션 부문 ‘위너(Winner)’를 수상했

다. 레드닷은 3대 디자인 어워드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와의 소통을 

주된 기준으로 하는 심사에서 거둔 성과인 만큼 ‘교감’을 위한 디자인

에 애써온 임페리얼의 감회는 남다르다. 그리고 스무 번째 생일을 맞

은 2014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 전통미의 상징인 청자와 백자를 모

티브로 삼고 현대적인 세련미를 담은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임페리

얼 탄생 20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였다. 이는 산업 디자이너 

김영세와의 협업으로 이뤄진 결과물이다. ‘20'이라는 숫자를 보틀에 새겨 넣

은 이 기념 에디션은 스코틀랜드에서 20년 이상 숙성된 원액만을 엄선하고, 

최상의 블렌딩을 거쳐 빚어냄으로써 소장 가치를 높였다. 

2

3

1994년 국내 최초의 프리미엄 스카치위스키로 ‘데뷔’ 한 이래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하며 

20년을 달려온 임페리얼. 보틀 디자인에서도 대중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무던히 애써온 브랜드이기도 

하다. 클래식한 전통에서 벗어나 모던한 감각을 지향하며 나름의 혁신을 추구해온 

임페리얼 보틀 디자인의 변천사를 살펴보자.

(왼쪽 밑에서 시계 방향으로)

병 표면을 감싸는 다이아몬드 앵글 

커팅이 돋보이는 임페리얼 21, 17, 

퀀텀, 12의 보틀 디자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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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날짜창과 초침으로 생동감을 더했으며, 사파이어 

크리스털 케이스 백을 통해 코테 드 주네브(Côte de 

Genève: 제네바 고유의 줄무늬 패턴) 장식과 진동추의 

벌집 패턴을 감상할 수 있다. 독자적인 무브먼트 칼리버 

1335를 탑재했다. 문의 02-3149-9597

에르메스 아쏘 쉐발 도리앙 에르메스 워치에서 브랜

드의 상징적인 모티브 중 하나인 기마대에서 영감을 받

은 ‘아쏘 쉐발 도리앙(Arceau Cheval d’ Orient)’ 워치

를 선보인다. 다이얼 위에 연필로 도안의 윤곽을 그린 후 

형형색색의 도료로 섬세한 조색 작업을 거친 다음 최소 

열흘간 건조하고 20겹을 겹쳐 칠한 후에야 도장 칠 특유

의 깊고 선명한 색으로 물든 기마대 형상이 드러난다. 프

랑스 도장 기술의 정점을 구현했다고 일컬을 만큼 예술

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문의 02-3448-0728

그라프 보헤미아 컬렉션 영국 하이 주얼리 브랜드 그

라프가 ‘보헤미아 컬렉션’을 선보인다. 로렌스 그라프 회

장이 나폴리의 아름다운 섬 카프리에서 받은 영감을 그

라프 아이콘을 비롯해 클래식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실루엣, 콘스텔레이션 등 다양한 컬렉션에 접목했다. 플

래티넘으로 세공한 보석은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운 움직

임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제작했다. 

문의 02-2256-6810

티파니 에메랄드 컷 웨딩 링 티파니가 웨딩 시즌

을 맞아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 웨딩 링을 제안한다. 

1920년에 처음 소개된 에메랄드 컷은 준보석인 ‘에메랄

드(emerald)’와 이름을 같이한다. 그 당시 에메랄드 원

석을 커팅하는 데 있어 가장 널리 사랑받았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이 붙여졌다. 심플하고 모던한 플래

j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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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코리아 뉴 마칸 국내 출시 포르쉐 코리

아는 콤팩트 SUV, ‘뉴 마칸’을 국내 출시했다. 4기

통 2.0L 엔진을 장착한 뉴 마칸은 6기통 엔진의 마

칸 라인업에 못지않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7단 

더블 클러치 변속기(PDK), 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

트(PTM)라 불리는 사륜구동 시스템은 물론 스포티

한 믹스드 타이어를 기본 장착해 스포츠카로서의 면

모를 한층 강조했다. 문의 02-788-7321

잭 니클라우스 ‘Re Born’ 프로모션 잭 니클라

우스에서 내년에 맞이하는 론칭 30주년을 위해 ‘Re 

Born’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기존에 소장하고 있는 

잭 니클라우스 니트나 스웨터를 가지고 매장을 방문

하는 고객에게 털실과 바늘로 구성된 ‘아동용 모자 

털실 KIT’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소장

제품을 매장으로 가지고 가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2-3677-8753

음표의 역동성을 생생히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의 미학, 
포칼(FOCAL)을 만나다

30년이 넘는 역사를 거치며 수많은 팬을 확보한 프랑스의 오디오 브랜드 포칼. 다채로운 제품 라인업을 갖춰 

프리미엄과 대중성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는 평가를 듣는 이 브랜드는 국내에서도 인지도를 쌓아

왔다. 하지만 이번에 하이 트렌드의 메카로 여겨지는 서울 압구정동에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한다는 포부다. 628㎡(1백90평)의 넉넉한 매장은 ‘체험 경제’ 시대에 걸맞게 누구

나 부담 없이 접근해 ‘내 집’처럼 편안히 소리에 몰입할 수 있는 청음 공간으로 마련됐는데, 저마다 구성을 달리

한 5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다. 먼저 매장 입구에 있는 ‘라이프스타일 존’에는 하이파이 헤드폰(high-fidelity 

headphones)과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대의 라이프스타일 오디오가 진열돼 있다. 포칼은 파리의 디자인 

스튜디오 피노 & 르포르쉐와 손잡고 친근하면서도 직관적인 디자인을 녹인 ‘라이프스타일 오디오’를 창조해왔

다. ‘홈 엔터테인먼트 존’은 이름 그대로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 게임 등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꾸며져 있다. 특히 와이어리스와 블루투스 기능을 갖춰 다양한 소스 기기들과 편

리하게 연결할 수 있는 ‘이지야(Easya) 와이어리스 시스템’ 같은 제품을 내세워 ‘선 없는’ 오디

오 시스템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간 깔끔한 환경을 구현한 점이 매력적이다. 나머지 3개의 청음

실은 하이엔드 사운드로 가득한 VIP존에 자리 잡고 있다. 포칼의 최상위 라인인 유토피아 라인

(Utopia Line)의 스피커를 갖춘 3개의 청음실은 하이엔드 사운드가 선사하는 고품격 삶을 체험케 

한다. 가장 안쪽에 들어선 ‘스칼라 스페이스(Scala Space)’는 서재나 취미 공간을 연상케 하는 청

음실이고, ‘스텔라 스페이스(Stella Space)’는 현대적인 느낌이 물씬 배어나는 거실을 콘셉트로 

해 발코니까지 갖춘 ‘거실형 청음실’이다. 포칼이 자랑하는 유토피아 라인의 ‘스칼라 유토피아’(3천

~4천만원대)와 ‘스텔라 유토피아’(1억3천만원대)를 각각 갖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랜드 스페이

스(Grand Space)’는 2억원이 훌쩍 넘는 ‘그랜드 유토피아’ 스피커와 세계적인 오디오 브랜드 골

드문트의 앰프로 꾸민, 포칼이 구현할 수 있는 최상의 홈 시어터 룸을 표방하는 럭셔리 공간이다. 

소리와 공간을 버무린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지닌 포칼은 키즈 음악 클래스, 성인을 

위한 힐링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2-549-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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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치 시스템 51 스와치가 오토매틱 워치 ‘시스템 

51(SISTEM 51)’을 가로수길 스와치 팝업 스토어에서 

5백 개만 먼저 한정 판매한다. 전통적인 오토매틱 시

계는 최대 6백 개 이상의 부품을 제작해 고가로 판매

하는 것에 반해, 51개의 부품을 사용해 단 하나의 나

사로 조립한 오토매틱 시계로,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배터리 없이 움직이는 오토매틱 시계의 

특성상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도 작동하는 9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문의 02-3149-9549

블랑팡 빌레레 8 데이즈 에나멜 다이얼 블랑팡

에서 새로운 ‘빌레레(Villeret) 8 데이즈 에나멜 다이

얼’을 선보인다. 더블 스텝 베젤의 레드 골드 케이스

와 가운데 부분이 커팅된 나뭇잎 모양의 핸즈가 빌레

레 컬렉션 특유의 우아한 매력을 표현한다. 3시 방

나스 어데이셔스 컬렉션 나스가 프레스티지 립스틱 

‘어데이셔스 컬렉션’을 출시한다. 부드럽고 촉촉하게 표

현되는 표뮬러와 미세한 지질 입자(lipid sphere)가 입

술을 더욱 도톰해 보이게 하며, 천연 펩타이드와 결합

한 채송화 추출물은 수분을 자극해 입술을 더 건강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준다. 메탈릭 소재의 마그네틱 케이스

에 총 40가지의 다채로운 색상으로 출시된다. 문의 02-

6905-3747

시세이도 얼티뮨 파워 인퓨징 컨센트레이트 시세

이도가 20년간 연구한 끝에 개발한 신개념 에센스, ‘얼

티뮨 파워 인퓨징 컨센트레이트’를 출시한다. 얼티뮨의 

핵심 성분은 시세이도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얼티뮨 콤

플렉스’. 이는 노화와 계절 변화나 자외선 같은 외부 

자극,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피부가 약해지는 것

에 주목해 피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피부에 

다각 방어력을 선사한다. 4백 회 이상의 실험을 

통해 완성한 텍스처는 바르자마자 끈적임 없이 

스며든다. 주름 개선에 대한 기능성 인증을 받았

다. 문의 080-564-7700

겐조 주 다무르 오 드 퍼퓸 겐조

에서 ‘주 다무르 오 드 퍼퓸’을 선보

인다. 석류, 만다린의 톱 노트로 시

작해 튜베로즈, 프리지아의 플로럴 

하트 노트와 화이트 머스크로 이루

어진 센슈얼한 베이스 노트로 마무

리되는 페미닌 플로럴 향이다. 카림 

라시드가 여성의 몸에서 영감을 받

아 디자인한 곡선형 보틀이 특징이

다. 문의 080-344-9500

드 볼리올리가 9월 26일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매장을 

오픈한다. 이는 아시아 최초이자 전 세계 두 번째 단독 

매장인데, 2013 F/W 시즌부터 신세계백화점 분더샵

(클래식) 내에서 선보였다. 특별한 방식의 재단법과 염

색 기법을 통해 모던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재킷과 

수트가 대표적이다. 문의 02-727-1054

발리 소멧 백 발리에서 2014 F/W 여성 백 라인, ‘소

멧 백’을 선보인다. 양옆에 달린 버클로 가방 모양을 바

꿀 수 있는 유연한 토트백 형태로, 핸들에는 깔끔한 가

죽 고리 디테일을 더했다. 외출 또는 짧은 여행에 모

두 적합한 넉넉한 수납공간과 세련미를 강조한 그레인

(grain) 레더에 나파 가죽을 안감으로 사용했다. 문의 

02-3467-8935

토즈 콜로세움 복원 후원 토즈 그룹이 콜로세움 복구 

사업에 2천5백만유로를 후원했으며, 지금까지 1단계가 

완료되었음을 발표했다. 이로써 2013년 10월부터 5개 

아치를 둘러싸던 비계가 철거되고 이탈리아 문화의 상

징인 콜로세움이 원래 색을 찾아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

다. 토즈는 북쪽과 남쪽 출입문 복원과 철제 울타리 설

치, 지하 통로와 플라비우스 원형경기장의 보행로 보수, 

방문자 서비스와 안내 시설 이전 등을 후원한다. www.

amicidelcolosseo.org

미우미우 여덟 번째 쇼트 필름 <Somebody> 
미우미우에서 여성 감독들과 매 시즌 선보이는 우먼스 

테일 시리즈의 여덟 번째 쇼트 필름 <Somebody>를 공

개했다. 감독인 동시에 작가이기도 한 미란다 줄라이가 

참여한 이번 쇼트 필름은 과거, 현재, 미래의 붕괴를 조

명한다. 2014 미우미우 F/W 컬렉션을 입은 등장인물

은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조깅하는 사람들부터 웨이

트리스와 교도관, 목마른 식물 안토니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형태의 인물을 더듬는다. 미우미우 웹사이트를 통

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www.miumiu.com

에르메네질도 제냐 단편 필름 에르메네질도 제냐가 

스테파노 필라티와 박찬욱 감독의 협업을 통해 특별한 

단편영화를 선보인다. <A Rose, Reborn>이라는 제목

의 이 단편영화는 전 세계 영화인들이 참여하는 컬래버

레이션 형식으로 제작된다. 9월 9일부터 10월까지 온라

인에서 공개되는 이 영화는 3편의 에피소드와 최종 완결

편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완결편은 10월 22일 개최하는 

상하이 국제 패션 위크의 폐막식에서 대중에게 공개된

다. 문의 02-2240-6524                             

랄프 로렌 로렌 랄프 로렌 한국 론칭 랄프 로렌이 

아시아 최초로 한국과 일본에서 ‘로렌 랄프 로렌(이하 로

렌)’을 론칭한다. 로렌은 기존 랄프 로렌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일상에서 보다 편안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만든 

브랜드다. 위크엔드 웨어를 비롯해 스포츠 웨어의 감성

을 담은 로렌 액티브, 로렌 진  등 다양한 라인으로 선보

인다. 다양한 사이즈를 구비하고 있는 것 역시 특징이

다. 문의 02-6004-0136

트리니티 2014 F/W 노트 컬렉션 트리니티가 

프랑스 브랜드 노트(KNOTT)의 2014 F/W 컬렉션

을 선보인다. 벨기에 출신 디자이너인 장 폴 노트의 

세컨드 브랜드로, 드레이핑 효과를 준 아방가르드한 

룩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제안한다. 이번 시즌에는 네

크라인이 독특한 코트, 베이식한 디자인에 디테일

로 포인트를 준 베스트와 셔츠 등을 선보인다. 문의 

02-3479-1790

버버리 블룸즈버리 빅 레더 토트백 버버리가 

블룸즈버리 컬렉션의 빅 사이즈를 출시한다. 

버버리 프로섬의 예술적인 감성과 실용성을 결

합한 디자인으로, 블랙, 누드 등 다양한 컬러로 

구성했다. 상단의 지퍼 여밈 디테일과 오버사이

즈 금속 지퍼 손잡이, 내부의 지퍼 수납칸을 갖추

었으며, 탈착 가능한 가죽 어깨끈과 핸드 페인팅

한 모서리로 마무리했다. 문의 02-3485-6583

올리버 피플스 레이아나 올리버 피플스에서 

‘레이아나(Leiana)’ 선글라스 컬렉션을 선보인

다. 1960년대를 연상시키는 복고적인 디자

인이 특징이며, 아메리칸 빈티지 클래식을 

주제로 하는 올리버 피플스답게 큼직한 

빅 프레임과 풍성한 컬러의 프런트, 

그리고 편광 렌즈를 사용했다. 거

기에 선명한 프레임 바와 정교

한 금속 템플이 돋보인다. 

두 종류의 렌즈와 함께 5가

지 빈티지 컬러로 출시한다. 문

의 02-501-4436

구찌 재키 소프트 구찌가 2014 F/W 컬

렉션을 통해 ‘재키 소프트’를 선보인다. 오

리지널 재키 백을 상징하는 독특한 피

스톤 클로저 장식은 그대로 이어가

며, 송아지가죽 특유의 결이 느

껴지는 소재에 안감이 없는 구조

로 부드러움과 가벼움을 동시

에 선사한다. 파이톤, 크로커다

일  등 다양한 소재와 블랙, 

캐멀 등의  컬러로 구성했

다. 문의 1577-1921

볼리올리 신세계백화점 본

점 오픈 이탈리아 남성복 브랜

fashion
타이틀리스트 가을 골프 모자 타이틀리스트가 

가을 골프 시즌을 맞아 골프 모자 라인업을 업데이

트했다. 통기성과 발수력이 뛰어난 ‘퍼포먼스 헤더’

와 골퍼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본 스타일의 ‘투어 퍼

포먼스’, 은은한 체크 패턴이 특징인 ‘패션 패브릭’, 

빈티지한 스타일의 ‘캐주얼 올드 스타일 캡’ 등 총 

17가지 스타일로 선보이며 전국 타이틀리스트 공식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3014-3800

설화수 에센셜 밤 설화수가 피부에 윤기를 더해줄 

‘에센셜 밤’을 출시한다. 홍화 씨 오일의 농축 보습 성

분이 부드럽게 스며들어 건조한 피부를 다스리고, 홍

화꽃 추출물이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켜 촉촉하고 윤

기나는 피부로 가꾸어주는 멀티 보습 밤이다. 에센셜 

밤은 손가락의 체온을 이용해 내용물을 롤링하듯 녹

여 건조하고 찬 바람에 각질이 일어난 예민한 피부 위

에 부드럽게 두드리듯 흡수시켜 사용한다. 문의 080-

023-5454

아베다 샴푸어 컴포지션 아베다가 브랜드의 대표

적인 아로마라 할 수 있는 샴푸어 라인에서 ‘샴푸어 컴

포지션’을 새롭게 출시한다. 불가리아의 유기농 라벤

더와 마다가스카르의 유기농 일랑일랑을 비롯해 25가

지 꽃과 식물 에센스가 두피와 피부에 강력한 수분을 

공급해주며, 진정과 이완 효과를 선사한다. 젖은 피부

와 샴푸 전 두피 마사지, 입욕 시 사용할 수 있는 컴포

지션을 비롯해 샴푸 & 컨디셔너, 핸드 & 보디 워시, 

보디로션, 소이 왁스 캔들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선보

인다. 문의 02-3440-2905

LifestyLe

1, 2 프랑스 오디오 브랜드 포칼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서울 시내에 등장했다. 강남구 신사동에 펼쳐진 628㎡의 

넓은 공간이 인상적이다. 3 음악,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무선 연결로 경험할 수 있는 홈 엔터테인먼트 

존의 ‘이지야 스페이스’.  4 일상에서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수퍼버드 2.1팩’. 스피커 2조와 블루투스 어댑터 등을 

포함한 가격이 2백30만원. 5 포칼의 하이엔드 오디오 중 최상위 라인 ‘그랜드 유토피아’의 매력적인 디자인.  

2억4천만원대이며 다양한 색상으로 나와 있다. 

티넘 밴드 위에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웨

딩 링과 에메랄드 컷의 센터 스톤을 따라 라운드 브릴

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촘촘하게 세팅한 솔리스트 웨딩 

링은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를 더욱 화려하게 부각한

다. 문의 02-547-9488

볼리올리 

올리버 

피플스 

에르메네질도 제냐 

그라프 

티파니  

트리니티  

겐조  

로렌  랄프 로렌  

스와치 

나스 

블랑팡 에르메스  

발리 

미우미우 

토즈 

1

3

4

5

2

설화수  

시세이도 

구찌 

아베다  

버버리 


	00 9-3 토즈표지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